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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통일 이후 남북교육행정체제 통합방안

이 상 헌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지도교수 이 인 회

박근혜 정부는 다른 정부와는 다르게 통일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2013년 5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여 남·북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

(DMZ)에 평화공원을 설립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대를 가장 평화로운

곳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었으며,2014년 3월에는 독일에서 ‘드레스덴

통일 구상’을 발표함으로써 구체적인 남북 협력의 방향을 제시하였다.하지만 이러

한 정책들은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전혀 없지 못하였다.

따라서 통일의 모든 정책은 양 체제가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준비가 필요로

한다.예시로,독일은 동독과 서독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일비용,그리고

생활수준 차이에서 나타나는 패배감과 열등감과 같은 괴리감이 깔린 의식의 차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점이 준비 없이 나타났다.

남·북한 또한 독일과 같이 통일 된다 하여도 통일 후 발생할 문제점들은 통일 전

남·북한이 겪고 있는 갈등들,그리고 독일이 경험했던 문제점들보다 크게 다가올 것

이다.왜냐하면,남·북 분단은 벌써 6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다.이 기간

에 남·북한은 같은 한 민족이라고 하지만 언어,사회,문화,경제,그리고 역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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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너무나도 큰 이질성과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통일을 이루기는 힘들 것이다.설사 통일을 이룬다 하여도 그에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나 통일의 비용은 독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라 예상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통일정책은 사회적 문제에 대비하할 수 있는 방안들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 중심은 교육통합이 되어야 할 것이다.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평화를 수반할 수 있는 영역이며 교육 통합을 위한 협력은 정치적

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사실,통일에 대비한 다양한

교육통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지만 실제적으로 중요한 교육행정체제 통합에

대한 연구는 거의 되지 않았을 뿐더러 연구가 되어졌더라도 일시적인 연구에 그치

는 경향을 보여 왔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통일 이후 남북한 교육행정체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

다.이를 위해 독일의 통합 사례,남북한 교육체제 비교 및 협력사례를 조사하여 교

육행정체제 통합 방안을 제시하는데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교육행정체제 통합 방안은 다음과 같다.첫째는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

로 교육행정체제 준비 단계로서 남북한의 교육행정체제의 현황파악이다.이를 위하

여 교육행정체제 공동연구 및 학술발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남북 교육관계자의

상호 방문 및 인적교류가 활발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둘째,교육행정체제 연계단계이며 이를 위하여 교육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교육거버넌스의 형태는 남북한 정부와 북한정부의 교육기구 설치,남북한정부와 민

간단체의 교육협력 기구 설치,그리고 남북한 정부와 국제기구와의 북한 교육환경

협력을 이루어냄으로써 북한과의 정치적인 교육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셋째,통일국가로서 교육행정체제 통합 단계이다.이 시기는 남북한 두 체제가 완

전히 하나의 교육 공동체로 형성하여 통합된 중앙교육행정체제와 지방교육행정체제

를 나타내는 단계이다.중앙교육행정체제는 북한의 독재기관의 폐지로 교육성을 유

지한채 북한의 교육을 계속 담당할 것이며 교육공무원제도를 재정립함으로써 교육

행정통합의 과도기 시간을 줄여나가는 필요가 있다.지방교육행정체제는 각 도의

자율성과 자주성 지역성을 보장함으로써 종적인 구조에서 횡적인 구조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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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중 남북관계의 개선 방안과 통일

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특히 2013년 5월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남·북 분단의 역사적 현장인 비무장지대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여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중무장한 지역을 평화에 이바지하는

진정한 비무장 지대로 탈바꿈하겠다는 원대한 의지를 나타냈다.또한 지난 2014년 3월에

는 독일을 방문한 대통령이 통독의 상징인 드레스덴에서 신년 구상에서 밝힌 ‘통일대박

론’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통일구상을 담은 연설문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우리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제안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끊임없는 도발을 일삼았

다.지속적으로 연평도 NLL침범하고,무인 정찰기를 띄워 위협을 가하고,개성공단의

중단의 압박으로 남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고,특히 UN 안보리의 북한 핵실험에 대

해 대북 결의안을 발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기 실험을 감행하여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안보질서에 큰 위협을 가하는 실정이다.

현재 북한은 외부적 압박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정치적 불안구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후 백두혈통을 강조한 공포정치로 국제사회로부터 인권유린

이라는 비난과 외면을 받고 있다.특히 북한 2인자인 장성택을 숙청함으로써 겉으로는

정치적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주민들의 불안과 함께 매우 혼

란스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그리고 북한은 경제적 불안구조의 모습도 보이고 있는

데 이는 북한의 인플레이션을 해소하고 재정능력을 강화하고자 화폐개혁을 강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이끌어 북한경제의 침체로 나타났

다.

이러한 불안전한 북한사회와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통일정책제안은

쉽게 다가갈 수가 없다.우리가 추구하고 북한이 동의할 수 있는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

해서는 화해와 협력으로 시작하여야 한다.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통일정책은 정치

경제의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의 영역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특수한 기능적 연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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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사회문화의 영역에는 교육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

어 남북한의 교육은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면서 기능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한만길 외,2001).

이에 대비하여,통일 이후 정치적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위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진정한 민족의 화합과 동질성 회복,정체성 확립,그리고

남북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 통일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하지

만 북한교육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이전에는 정부의 통제와 규제위주의 정책으로

소수의 학자들만이 관심을 갖고 있었고,연구 성과 또한 미흡하였다(장종욱,2006).

1990년대에 들어서는 북한에 대한 연구가 국토통일원을 비롯하여 북한 관계 연구

기관,그리고 학계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또한 각 기관들 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연구가 총론적 수준을 벗어나서 주제의 다양화와 세

분화,연구방법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교육에 있어서의 연구는 주로 북한사회주의

교육학의 특성,사회주의 교육이념과 주체사상 교육의 특성,북한의 교과서 분석 및

학제 등에 관한 개괄적인 연구가 활발하였다(김재우,1996).나아가 최근 남북한 통

일에 대비하여 교육과정과 교과서 연구가 유례없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교과서

의 분석 대상이 과거에는 정치사상 미 우상화 과목,국어·수학의 주요 과목에 집중

되었다면,최근에는 과학 및 예체능 과목에 이르기까지 전 과목으로 확대되었다.연

구 경향에 있어서도 교육내용의 이데올로기적 성격뿐만 아니라 교육내용의 난이도·

주제 편성 원칙과 방법 등 비교준거에 따른 심층적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신효숙,

2006).이러한 북학교육이 다각적·심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교육행정체

제 통합의 연구는 축적되지 못하고 정책연구에서 일시적인 경향을 보여 왔다.그나

마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10여 년 전에 이루어져 지금 상황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 시의적절하지도 못한 상태에 있다(신현석,2005).이와 같이 북한의 교육이념,

교육제도,그리고 학제 등 북한 교육의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교육행정체제에 대한 연구는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점진적·단계적 평화통일을 전제로 통일단계를 ① 화해·협력단계

② 남북연합 단계 ③ 통일국가 총 3단계로 설정하여 통일 후 남북한의 교육행정체제

통합방안의 방향에 대해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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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의 내용 및 범위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내용과 범위를 설정하였다.

첫째,남북 교육행정체제통합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다.

둘째,통일이전 동서독의 교육체제,통합과정에서 동서독의 교육협력,그리고 통일독일

의 교육통합 사례를 살펴본다.

셋째,남북한의 교육이념,교육제도,교육행정을 비교하고 북한의 교육지원 사례를 살

펴 본다.

넷째,통일 이후 교육행정체제 통합방안을 제시한다.

3.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문헌 연구로 진행되었으며 국내

정부기관,연구기관 및 학계에서 발간된 북한의 교육행정체제 자료 및 논문을 참고

하였다.또한 독일을 우리나라 교육행정체제의 통합을 위한 사례로 선정하였다.독

일은 현재 통합국가로 하나의 교육행정체제로 유지하고 있지만,과거에는 북한과

같이 공산주의 이념을 같이 했던 나라로서 남북한 교육행정체제 통합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발생될 문제점들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1990년 독일의 통일은 서독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동독의 사회주의를 일방적으로 흡수하는 통일의 형태를 가졌

을 뿐만 아니라,교육도 동독이 서독의 교육체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례를 보여

왔었다.따라서 이러한 독일의 통합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독일의 교육통합관련 자

료,및 논문 등을 분석하였으며 사례를 통해,남북한 교육행정체제 통합과정에 발생

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도 모색하여 교

육행정통합 방안을 제시하였다.

4.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북한은 공식적으로 표현한 것과 내면적으로 추구하는 실제가 다른 이중성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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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북한체제에 불리한 면은 공개하지 않고,체제 선전과 인민의 동원에 유리한

것은 과장하거나 허위적인 내용이 많아 자료수집이 곤란하고 수집된 자료 또한 사실 여

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렸다.따라서 북한에서 발간된 1차 자료는 신뢰성 부족하기 때문

에 정부기관,연구기관 및 학계 등에서 발간된 2차 자료를 주로 의존 할 수밖에 없어 오

류가 있을 수도 있다.

둘째,북한교육과 관련한 기존연구는 북한 교육제도,교육체제,그리고 통일교육에 관

한 질적 및 양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그러나 북한 교육행정체제의 역할에 관해 미시

적 관점에서 연구한 자료가 부족하고,관련된 자료의 양이 적어 보다 상세한 연구를 하

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셋째,교육의 통합은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민족정서,역사,문화 등 다양한 요소와 얽

매여 있기 때문에 서로 상이한 두 사회체제에서 교육 통합은 연구자의 환경과 연구 방법

에 따라 통합의 방향이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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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남북 교육행정체제 통합의 이론적 배경

1.교육행정체제의 정의

가.교육행정체제의 개념

남한의 교육행정체제는 크게 중앙교육행정체제와 지방교육행정체제로 나눌 수 있다.이

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지방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

록 하는 것을 말한다.”를 바탕으로 남한도 다른 민주국가처럼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하지만 교육에 관한 행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통합시키느냐 독립된 기관

으로 분리 또는 분산시키느냐의 분권화 문제가 있었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처럼 남한의 모든 시ᐧ도의 광역

구에 지방교육행정이 설립이 되어있다.

교육행정체제의 개념을 살펴보자면,호이와 미스켈(Hoy& Miskel,2001:18-32)은 교육

행정체제(educationaladministrationsystem)를 “의도적으로 설정된 체제의 목표와 방향

에 따라 교육행정의 과정을 작동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환경으로부터

투입 받아 구조화된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개념적 실체이다.”라

고 하였으며 이러한 교육행정체제는 기본적으로 개방체제(opensystem)로서의 성격을 갖

는다.라고 주장하였으며,신현석(2005)은 “이러한 개방체제는 환경으로부터 인적·물적 자

원과 체제운영의 생각들이 받아들여 그것들을 체제의 운영과정을 통해 처리하며 처리결

과로서 산출물들을 생산해낸다.”라고 하였다.산출물들은 환경으로 배출되거나 체제의 운

영과정으로 송화되기도 한다.교육행정체제는 전형적인 개방제체로서 교육활동의 지원을

목표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행정과정이

다양한 교육제도를 통해 진행되고 이에 다라 요구되는 산출 결과 혹은 교육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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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교육행정체제의 구조

1)중앙교육행정체제

중앙교육행정체제는 중앙정부에서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의 조직으로 아래로 지방

교육행정체제와 학교행정체제와 연계되며 위로는 대통령과 국무회 및 국무총리를 포함한

광범위한 체제를 이루고 있는 기관이다.중안교육행정의 핵심 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는

⌜헌법⌟ 과 ⌜정부조직법⌟에서 규정한 국가조직체제의 한 하위체제이기 때문에 입법기

관인 국회와 사법기관인 법원,그리고 예산과 회계 담당인 기획재정부에게 막대한 영향

을 받는다(남정걸,2006).

무엇보다도,대통령은 정부 수반으로서 교육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행정권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어 대통령령의 발포,긴급처분·명령권,주요 교육공무원 임면권,국무회의 의

장권,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지휘·감독권과 같은 주요 권한들을 갖는다.또한 교육정책

자문기구와 같은 기관은 대통령이 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교육에 관한 정책수립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인적자원에 관한 사무

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이는 주요 기능이 인력개발과 과학진흥을 통합하여 출범

하였다.주요 업무는 국가교육에 관한 정책수립과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인적자원에 관

한 사무,과학진흥 등이다.또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는 정책자문위원회

가 존재하는 하는데 이는 교육의 기본 정책과 발전계획의 수립,교육제도,기타 정부의

교육 정책 및 교육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연구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하는 기

관이다(남정걸,2006).

2)지방교육행정체제

한국의 경우 지방교육행정은 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학교로 이어진 체제이다.⌜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0.6.29.,대통령령 제 22230호)제2조에 따

라 “특별시·광역시 및 도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교육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법제심의위원회를 둔다.”이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심의·의결기관이고,교육청은 집행기관

으로 분리되어 있으며,지역 교육청도 단순 집행기능만 갖는다.반면에 학교는 심의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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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위원회

시·도의 교육·학예사무

시·도교육청(교육감)

⟵심의기관 집행기관⟶

직속기관 직할학교 하위교육청

을 갖는 학교운영위원회와 집행기능의 교장으로 구성되어 있다(⌜초·중등 교육법⌟ ,제

20,31조).시·도 교육청과 학교가 스스로 기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는 자

율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아래는 한국 지방교육행정체제의 체계도이다.

※출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0.0.26,법률 제 10046호)에서 재구성함

〔그림 Ⅱ-1〕 한국 지방교육행정체제 체계

2.통일의 정의

가.통일의 역사적 배경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통일 국가를 이루었던 시대가 존재하

였다.한민족 역사에서 최초의 민족 통일을 이루었던 신라의 삼국통일과 고려가 한반도

의 제국가를 통일한 후삼국 통일이 그러하다.이러한 역사가 말하듯이 통일은 언제나 우

리가 인식하고 있는 평화통일의 의미로만 사용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이는 남·북간의

통일은 전쟁에 의한 정복을 의미하기도 하며 남·북 정부는 통일을 반드시 평화통일의 의

미로만 사용되지 않음을 볼 수 있다.국제법상에서 통일이란 단어를 무력침공에 의한 정

복의 의미로 사용되어 있다 이는 1950년 6월 25일에 발생한 한국전쟁을 국제적으로 침략

전쟁이라고 규정하였지만 북한은 이것을 조국통일전쟁이라고 불렀다.이렇듯 남·북에서

통용되어지고 있는 통일의 의미는 상반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자유민주적 기

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하였다.이는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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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헌법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추진하였으며 평화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역대정부의 통일방안정책을 살펴보면,1989년 9월 11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발표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자주,평화,민주를 3대 원칙하에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였

으며,김영삼 전 대통령이 채택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선 교류 후 통일’의 원칙하에

통일을 강조하였다.또한,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햇볕정책을 세웠는데 이는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통일이 되어야 주장 하였다.이렇듯 남한은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1

민족․1국가․1체제․1정부’의 국가 통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표 Ⅱ-1>남한 정부의 역대 ‘남북연합’통일방안

통일론
남북연합의 

단계설정

남북연합의 

성격
군사․외교권

진입방법/

달성기간

노태우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제2단계: 남북대화

→남북연합

→통일민주공화국

1민족

2체제

남북한 각각

보유
언급없음

김영삼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제2단계: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1민족

2국가

남북한 각각

보유

남북한이 

‘남북연합헌장’을 

채택하고 각각 

국내입법절차에 

의해 

비준발효/임기말

인 1998년에 

남북연합 

실현목표

김대중
3단계 

통일론

제1단계:

남북연합

→연방제

→통일국가

1민족

2국가

2체제

2독립정부

1연합

남북한 

각각

보유

남북한간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결단에 의해 

진입/10년간 

지속 후 연방제 

진입

노무현

4단계

통일론

(평화구조

정착→교류

·협력강화

→국가연합

→통합)

제1단계:

남북연합

→연방제

→통일국가

1민족

2국가

2체제

2독립정부

1연합

남북한 

각각

보유

언급없음

※ 출처:양준모,이준호(2001)을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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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통일방안 

명칭

‘남북연방제 

창설 제안’

‘고려연방공화국 

창설안’

‘고려민주연방공

화국 창립방안’

‘고려민주연방공

화국 립방안’

정부기구

최고민족회의

(정치․군사 문제 

논의는 제외)

대민족회의
최고민족연방회의

연방상설위원회

최고민족연방회의

연방상설위원회

주요특징

2제도2정부의 형

태로 지역 정부의 

독립성 인정 최고

민족회의는 경제․

문화교류와 직결

된 현실적인 조절

을 하는 기구로 

정의함

대외관계의 공동

보조와 함께 정

치 ․군사 ․외교분야

의 남북합작을 강

조하는 1국가 2

체제의 연방제 개

념을 강화함

1국 2지역정부의 

연방제에 정부기

구로서 최고민족

연방회의와 연방

상설위원회, 연방

군대로서 민족연

합군을 제시함

1민족, 1국가, 2

제도, 2정부에 기

초한 연방제를 제

기함

하지만 북한은 노동규약에 있어 통일을 “조선노동당의 최종 목적은 한반도 전체의 주

체사상화 및 공사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며,그에 근거하여 대남적

화 통일전략이라는 통일정책 기조를 변함없이 고수하면서 이를 당성하기 위한 수단의 하

나로 1960년 초부터 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해 왔다(채형복,2007).북한의 통일정책은

연방제를 바탕으로 수차례 수정된 방안들을 발표하였는데,북한 역대 연방제통일방안은

다음 <표Ⅱ-2>와 같다.

<표Ⅱ-2>북한의 역대 연방제통일방안

※출처:양준모,이준호(2001)을 재구성함

연방제를 처음 주장한 것은 1960년 8월 15일 해방 15주년을 맞이해서이다.김일성은

남북 접촉과 협상을 바탕으로 두 국가 간의 불신을 잠재우고 남북 총선거를 통하여 조국

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고자 ‘남북연방제’를 첫 번째 방안으로 제시하였다.1970년에 들

어서는 남북연방제를 보안한 ‘고려 연방공화국’정책을 발표하였고,1980년 10월 10일에

는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기존의 통일정책과 제안들을 제 정리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였다.마지막으로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를 통해 1민족․1국가․2제

도․2정부에 기초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발표하였다.

나.통일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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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서 정의하는 통일이란 나누어진 것을 합쳐서 하나의 조직․체계 아래로 모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그래서 채형복(2007)은 통일을 우리 민족이 서로 적대적인 상이한 체

제를 지닌 두 개의 국가 속에서 살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극복하고,하나의 국가 속에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상태라고 정의하였으며,심익섭(1996)은 통일을 분단

체제가 법․제도적으로 일원화된다는 의미로 정치적으로 하나의 국가,제도,정부를 갖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이와 같이 통일은 분단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그것은 국토를 보다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동시에 서로 다른 체제를 자유민주

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반 위에 하나로 통합하여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일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새로운 역사의 창조 작업

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을 다원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크게 외적 통일과 내적 통일로 나눌 수가 있다.

외적 통일은 지리적,경제적,정치적 통일로서 이는 남북 구성원 모두가 한반도 내에서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왕래하고 거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을 나타내며,하나의

제도와 단일화된 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내적통일은 문화적․사회적 통일

로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시키고 지난 반세기 동안 이질화된 삶의 방식과 정체성을 회

복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두 가지 통일 관점은 서로 균형을 맞춰 이루어지는 것이 통일 이

후 발생될 문제점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일반적으로 통일이라 함은,남북을 가

로 막는 철조망을 떼어놓아 단일화된 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일차원적 통일을 생각하는

경우가 다반사 이지만,진정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 된 영토와 이념에서 남북한

주민들이 민족적 일체감을 가지고 이질화된 가치관과 규범,그리고 생활방식을 서로 맞

춰 나가는 것이 진정한 통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통일은 분단된 국토가 하나 되는 것은 물론 정치적으로 대립되었던 체제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고,경제적으로 서로 다른 제도를 하나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며,남북 주민

사이에 내면화된 이질적인 문화를 하나로 다시 탄생시키는 것이다.이와 같이 통일은 둘

로 나누어진 국토와 제도와 민족과 생활이 모두 진정한 하나로 거듭나는 과정으로서 새

로운 역사를 만들어나가는 창조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통일교육원,2013).

3.통합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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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통합의 개념

통합(Integration)은 통일(Unification)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통합이란 통일을 지향하

는 과정으로 평화적 변화를 위한 공동체 의식과 행동양식 및 제도를 발전을 일컫는다(김

태완외,1991).이와 같이 통일은 통합보다 상위개념으로 통일 이전 단계를 통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정원(1998)은 통합을 “통일을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 하였으

며,Friedrich(1996)는 통합을 ‘사회통일의 과정’이라 정의 하였다.

통합의 개념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일반적 의미를 정의해 보면,“부분들로써

전체를 만드는 것,즉 이전에는 각각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단위들을 통일성 있는

체계의 구성요소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다.이상우(1996)는 이러한 통합

을 ‘여러 분야의 제도나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상태라는 개

념으로부터 출발하고 그 개념정의는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한다.’라고 하였으며,

K.W.Deutsch는 통합을 한 집단의 사람들이 일정 영역 내에서 이들 안의 문제들에 대하

여 평화적인 변경이 가능하다고 믿을 만한 기대를 오랫동안 확신하기에 충분할만한 공동

체 의식과 기구 및 관행을 갖게 되는 상태의 조건이이라 중장하였다.구영록(1986)은 통

합을 ‘개별단위들이 일관성 있는 체제를 형성하는 과정으로서,통합을 통해 개별단위들의

상호 의존적 관계뿐만 아니라 그 개별단위들만으로는 가질 수 없는 체제특성이 만들어진

다.’라고 주장하였다.

일반적으로 통합(Integration)은 ‘어떤 요소나 구조들이 다른 체계에 편입된 후 신구 체

계가 결속되어 새로운 전체를 형성하는 현산’을 말한다.이때 통합 개념은 ① 이질적인

요소나 구조를 새로운 질서에 편입하는 과정과 ②편입 후 개별 요소가 전체 내에 결속되

는 정도를 함께 나타낸다.이를 통일문제와 연관하여 표현하면,전자는 분단된 두 체제가

하나로 결합하는 것을,후자는 이질적인 정치,경제,사회 구조에 익숙해 있던 양쪽 구성

원들 사이에 공통적 기반이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한마디로 통합은 외적인 결합과 내

적인 유대를 모두 성취한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진정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단

속에서 독립적으로 발전해 온 두 체제를 외형적으로 합하는 작업과 더불어,구성원 사이

에 동질성을 공유하는 내적 통일에 대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권오현,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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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통합이론

1)연방주의

연방주의(Federalism)는 국가 통치 이념으로서 세계적 차원이 아닌 지역차원의 통합을

강조하는 것으로,국가권력을 초국가공동체에 이양할 것을 주장하는 이론이다.즉,각 주

보다 국가의 전체의 이익을 내세우는 통합 우선 이념이라 할 수 있겠다.이러한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권력수단의 사용과 같은 정치적 해결과 정치기구를 강조하며,의사결정의

초국가적 중심부 형성을 통합의 목표로 간주한다.미국은 연방주의를 대표하는 나라로

건립 때부터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간 권력이 나뉜 연방으로 정부를 구성하여 왔다.

이러한 연방주의의 접근은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하나는 범세계적 차원

에서 전쟁을 줄이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분열된 또는 공통의 이익을 가진 두 개의 이상

의 국가를 통합하는 과정으로서의 연방주의적 접근이다.이러한 관점의 연방주의적 접근

은 국가나 집단 간의 거시적인 규제의 틀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기능적 교류와

협력은 상호 협조와 이익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연방을 형성하여 상부구조의 통합을

먼저 이룩한 후 이를 기능적인 통합으로 역확산시켜야 한다는 이론이다(DanielJ.Elazar,

1972).

한편,연방주의 이론은 정치 지도자의 의지,능력 및 결단력을 중요시하는 엘리트주의

적 경향을 지니고 있는데,이는 통합을 이루는 방법에서 완벽한 정치적 법적 제도의 방

안을 만들어 놓아 그에 따른 통합을 이루는 것으로 점진적인 절차보다도 급진적인 통합

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연방주의 이론은 둘 이상의 국가가 연방으로 통

합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어떠한 과정과 시간을 가지고 통합을 이루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주로 정치적인 의지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통합의 조건

으로서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요소에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따라서 통합을 위해

서는 다양한 정치적 행위자들의 합의를 필요로 하나 국가마다 상이한 전통과 가치 및 생

활양식이 국가들 간의 합의의 도달을 어렵게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에치오니는 연방주의(Federalism)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이다.그는 선진 산업국가들

간의 통합이 개발도상국가들의 통합보다 달성되기 쉽고,엘리트 단위의 수가 많은 경우

보다 적은 경우에 연방을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연방주의 이론가들은

일반적으로 연방국가의 형성이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 쉽게 이루어진다고 기술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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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엘리트주의적 경향을 지니고 있는 연방주의 이론은 연방국가의 창설이 사실상 권위

주의적 국가에서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이는 개별 국가들이

주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통합을 지향하는 정치지도자들은 그들

손에 권력을 집중하여 현상유지를 원하는 사회기득권층의 반발을 억압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결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보다 권위주의 국가에서 더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김국신,1994).

2)기능주의

데이비드 미트라니(D.Mitrany)가 국제연합 창설 후 국제사회의 전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기능주의(Functionalism)를 제시하였다.그는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좌절,공포,그리고 증오와 같은 인간의 본성이나 불합리한 감정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

라,국가의 사회적·경제적 불평등과 격차에서 발생한다고 간주하였다.이처럼 전쟁은 인

간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격차에서 비롯되므로 전쟁의 방지를 위해서는 불만스런 경제

적·사회적 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이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나필렬,1975)는 입장을 취하

고 있다.

기능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비정치적인 분야의 통합에서 정치적인 분야의

통합’이다. 다시 말해,세계 평화를 위해 비정치적 문제의 해결에 주력함으로써 궁

극적으로는 정치적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근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기능주의는 비정치적 영역에서 국가 간의 공동의 이익을 찾아

상호 협조하는 가운데 세계의 각 국민 간에 협력의 정신이 고양되고,이러한 정신

이 궁극적으로 정치적 영역에 침투하게 됨으로써 전쟁을 방지하고 상호 자발적이면

서도 자연적 질서에 의한 영구적 세계평화를 평화의 길을 모색 하고자 했다(나필렬,

1975).

이러한 가정과 전제 위에서 출발한 데이비드 미트라니(D.Mitrany)의 기능주의는 분

쟁이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문제 대신에 비정치적인 영역에서의 협력 사업을 집중적으

로 수행함으로써 국가 간의 협력적 활동으로 인한 편익을 도모하려고 한다.이로 인해

관련국의 국민들이 국제협력의 유익성을 경험하게 되면,학습과정(learningprocess)을 통

해 다른 영역에서도 국가 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파급효과를 나타내고,이러한 움직임이

결국 정치적인 부문으로 확대되어 국가 간의 협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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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지함은 물론,평화의 창조가능성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김용우,

2004).

그러나 기능주의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첫째,기능주의에서 경시된 국가

의 역할이 아직도 국가 간의 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간과하고 있

다.둘째,기능주의자들이 정치적인 문제와 무관한 것으로 보았던 경제,통신,과학,기술

과 같은 분야가 여전히 국가 간 정치관계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셋째,비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협력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통합이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넷째,통합과정에서 국가 지도자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데,이

부분을 배제한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협력은 한계가 크다는 것이다.

3)신기능주의

  신기능주의(Neo-functionalism)는 통합이론인 기능주의의 ‘비정치적인 분야의 통

합에서 정치적인 분야의 통합’에서 정치를 배제한 경제·기술적인 부분에서의 협력만

으로는 정치적 안정과 복지의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서 하스(E.Hass)에 의해 제

시된 이론이다.유럽의 국가들이 철강을 공동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유럽석탄철강공

동체(EuropeanCoalandSteelCommunity)국제기구를 설립하였는데,이러한 ‘지역

적 차원에서 얻은 경험의 산물’로 신기능주의가 이론적으로 정립되었다.이러한 신

기능주의는 자기 이익을 추구로 목표로 하는 행위자의 적극적인 개입과 정치를 다

원주의적 관점 전제하에,정치적 기능 수단을 통해서 연방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기능주의와 달리 신기능주의는 기능적 협력과 정치적 협력을 분리할 수 없다고

본다.다시 말해서 기능주의는 정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정치적인 접근 방법이

라고 할 수 있는 반면,신기능주의는 통합에 있어서 정치적 요소를 중요시 한다.정

치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큰 분야를 제외하고 비정치 분야의 교류와 협

력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정치 분야의 협력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홍용표,조한

범,2005).

이러한 관점에서 하아스(E.B.Haas)는 기능주의의 가정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로 수정하고 있다.첫째,권력과 복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가정을 부정하고 있다.

둘째,국제협력은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시도할 때 가능한 것이므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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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징과 주요 전제

연방주의적

시각

-정치적 공동체를 성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식적 헌법

조치에 의한 것이다.

-정치적 공동기구의 설치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공통적 태도와 공동

체의식을 성정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전제한다.

-사회·경제적 요인은 크게 중요시하지 않는다.

분야의 통합이 파급효과를 통해 다른 분야로 그 효과가 파급된다는 가정을 부정하

고 있다.셋째,집단 또는 이질성이 적으면 적을수록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다

크므로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오히려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넷째,국제

기구를 통한 국가간의 성공적인 업무수행이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충성심을 국제기

구로 차츰 이동하게 만든다는 가정에 회의적이다(김용우,2004).

통합의 과정을 설명하는 신기능주의의 핵심적 개념은 “파급효과(spill-over)"이다.

이는 통합이 추진되는 분야 간의 상호의존에 의하여 한 분야에서 시작된 통합이 다

른 분야로 전파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한다.따라서 신기능주의는 기능주의에 의한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점진적 교류·협력은 자동적으로 정치적 통합으로 확산되지

않기 때문에 기능적 교류·협력과 정치적 통합을 연결시키는 ”파급효과의 정치화“로

기능적·정치적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이론이다.국가간의 협력과정에 내재하고 있

는 정치적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정치연합의 회원국이 될 모든 국가에게 공동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측면에서 볼 때,신기능주의

이론은 기능주의의 소극성을 벗어나기 위하여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홍용표,조

한범,2005).

그러나 신기능주의는 경제적 통합이 정치적 통합으로 곧바로 전화되지 못하는

점,내부의 변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외생적 변수를 간과하고 있으며,지역 내

의 특수성을 배제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김승채,2000).또한 1970년대 전 세계

를 휩쓴 경제위기에 대한 유럽공동체 차원의 집합적 대응 노력의 부재 등을 겪으면

서 유럽 통합이 침체기에 빠져들게 되자,그 논리 속에 내재된 낙관적이고 목적론

적 요소의 오류가 지적되면서 신기능주의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그 결

과 이 이론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하스 자신이 1975년에 이르러 신기능주의 이

론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다(홍용표,조한범,2005).

<표 Ⅱ-3>연방주의와 기능주의 그리고 신기능주의적 시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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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주의적

시각

-연방주의적 단위가 구축된다고 해도 국제사회는 여전히 경쟁적 집

단을 기초로 하여 분리된 상태에 놓인다는 점을 들어 연방주의적

접근을 비판한다.

-소송,보건,복지,과학 및 문화 활동,무역 등에 기능상의 필요에

맞추어 국제기구가 조직되고 평화가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한다.

신기능주의적

시각

-기능주의적 접근과 달리 통합에 있어서 기능적 협력과 정치적 협력

이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 분야에서의 통합이 확대해 나가 다른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파

급효과(spill-over)를 중요 명제로 한다.

※ 출처 :김태환 외(1991)에서 제구성함

4.통합이론의 적용

남북 교육통합은 두 개의 이질적인 교육체제가 하나의 체제로 형성되어 지는 과정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동질감이 회복되고 가치관 혼란과 갈등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

한 역할을 지니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독일 또한 통일 후 하나의 사회체제로 외적통

합은 이루었지만 구성원들 간의 내적 통일은 오랜 기간 동안이 걸렸다.특별히 청소년들

의 경우 통일이 가치관의 혼란과 갈등,부적응 등 많은 문제점을 낳을 수 있고,그것을

적절히 해결하지 못했을 때에는 독일 통일에서 보여 지듯이,정치적 극단주의와 폭력으

로 흐를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이

처럼 통일과정과 통일 후의 민족통합을 위해서 교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정지웅,

2005).

하지만 교육통합은 정치적 통합에 종속되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교육통합의 형태는 한

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이러한 한계는 정치,군사적 통합 수준에 따라서 교육통합 추진

이 제약받는 것을 의미하지만 부분적으로 정치,군사적 통합의 수준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의 교류,협력 및 통합의 가능성도 있다.그러나 70년 가까이 분단으로 인하여 발생

하게 된 이념과 체제와 같은 이질적인 요소는 당장 교육통합이 되더라도 극복하기 어렵

다(정지웅,2005).

앞서 본 3가지 통합이론은 정치통합에서 다루어진 이론이지만 교육통합은 이념,사상,

동질성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통합의 수준은 정지,경제,군사

적 통합 수준 보다 더 복잡하고 제약이 많다고 할 수 있다.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통합

은 하나의 이론에 의지하여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3가지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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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통합론이 교육통합에 주는 함의를 살펴봄으로써 통일이후 교육행정체제통합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가.교육통합을 위한 기능주의 이론의 적용

기능주의가 주장한 핵심은 사회적,기술적,인도적 등 비정치적인 부분에서 통합이 이

루어진다면 정치적인 통합으로 정치 및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여기서 사

회적,기술적,인도적 분야는 기능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인 폭넓은 기능의 조

정에 속하며 이는 각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는 각 기능적 활동은 서로 연계 되도록 조정·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이 기능적 활동에 속하는 비정치적인 부분에 포함되는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한데 헌법 제 34제 ④항을 보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

율성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하였다.정지웅(2005)은 이러한 명제의

구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고등교육에서 교육은 초·중등 교육보다 교류가 더 용이

하고 학술적인 부분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논리를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정

치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고등 교육 차원에서의 국제 협력이 반드시 비정치적인

것만은 아니다.왜냐하면 고등교육은 국가 이익,계급 및 사회 등의 쟁점들과 공공 정책

과 관련되며,어떤 지역에서는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역할을 주장하고

있어 고등 교육도 그 나라의 정치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교육은 무조건 비정치적이라고 하기 어렵고,반대로 교육은

무조건 정치적이라고 하기도 어렵다.교육 활동은 정치적 요소와 비정치적 요소가 복합

되어 있고,교육 내용은 고도로 정치적인 것과 극단적으로 비정치적인 것의 복합체이기

도 하다.이러한 구분을 전제한다면 교육 부문의 남북한 관계도 ‘비정치적인 교육 분야’

가 ‘정치적인 교육 분야’에 앞서서 접촉,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가설이 정립될 수

있다.바로 여기에 기능주의적 요소가 자리 잡고 있다.즉,남북한 교육 부분 간에 체육,

과학,기술,학술과 같은 차원에서 기능적인 상호 의존 관계가 생기면 기능적 통합의 이

익이 생겨날 것이고,이 공동의 이익은 두 사회를 통합으로 이끌 것이다(정지웅,2005).

교육에서 비정치적인 부분의 통합은 정치적인 부분의 통합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걸림

돌이 되는 요소를 완화 시킬 수 있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비정치적인 부분의 협

력 및 교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우선,교육 협력·교류로는 남북 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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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자원의 협력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남북한 교육 관계 자료와 정보의 교환 고등학술 연

구사업 실시,남북한 교육관계자 교류,수학여행 및 고적 답사,남북 학생 공동생활 경험

의 유도 등이 검토되어야 하고,더 나아가서는 교류,협력 관계 위원회의 설치와 연구의

지원,그리고 소요 기금을 마련해 가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또한 좀 더 통합이 진

행되면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초·중·고등학교 교육 차원의 통합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나.교육통합을 위한 신기능주의 이론의 적용

신기능주의는 국가간의 통합과 평화의 유지는 비정치적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기능적 수

행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국가들을 구속할 수 있는 초국가적 기관의

설립과 이들을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이를 위한 정치적 접근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김용우,2004).

한편 유럽의 통합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기술적 영역만의 협력으로는 정치통합은

물론 교육통합까지 심화시켜 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런데 신기능주의 이

론에서는 실질적 통합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분단국 지도자들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정치적 결단이 선행되어야 법적·제

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고,궁극적으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및 교육통합까지 이루

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한말길,2002).결국 이때는 신기능주의적 시각이 남북한 교육통

합을 위한 전략으로서 고려될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한편 학술 교류를 비롯한 다방면의

접촉은 기능주의와 다원주의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그러나 통합이 진행되어 교육 각

분야의 통합 기구를 설치하게 될 상황이 되면 신기능주의적 접근으로 설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단순한 교류의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통합기구를 설치할 경우 정치력이 발휘되

어야 하기 때문이다(정지웅,2005).

다.교육통합을 위한 연방주의 이론의 적용

연방주의 이론은 국가 간 통합이론으로서 국가 간의 권력 투쟁과 상호경쟁을 통제할

수 있는 초국가적 중앙정부를 설립하여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따

라 통합은 국가의 주권,권력배분 그리고 정치지도자의 형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치

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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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통합을 위한 적용

기능주의
-고등학술연구사업,남북한 교육관계자 교류,수학여행 및 고

적 답사,그리고 수학여행 등 비정치적인 교육의 교류·협력

신기능주의 -남북 교육통합 기구 설치

연방주의
-두 체제의 교육교류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통합 이후 지방교육체제 분권화

그러므로 고전적 연방주의자들은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헌법작성과 연방정부

와 지방정부간의 권력배분 문제 등 제도적 장치 구성에 특별한 관심을 쏟았다.이 이론

에 의하면 연방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성문헌법을 채택하고 양원제 의회를 구성하며 연방

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력배분을 유지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김용욱,2008).

연방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교육 통합적 함의를 보면 남과 북에 두 개의 교육 체제를

인정하고,두 교육체제 사이에 가능한 교류의 체제를 제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다.이것

은 일종의 연방주의식 교육통합이라고 볼 수 있다.연방주의식 교육통합은 남북한 간의

교육 체제의 차이를 현실로 인정하고,이것의 다양성과 차이를 법적으로 보장하면서 양

체제간의 교육성격을 최대한 허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성을 갖는다(정지웅,2005).

통합 이후에도 중앙교육행정체제에서 권력 배분을 통하여 각 지방의 특성과 교육적 독특

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방교육체제의 분권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표 Ⅱ-4>교육통합을 위한 통합이론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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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독일의 교육통합 및 협력 사례

독일의 교육 통합과정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주고 있다.특히 교육에

서의 통합은 이질적인 두 사회체제가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토대구축

의 역할을 담당한다.왜냐하면 교육행위를 통해 재생산되는 사회규범과 가치관은 국가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동의를 형성하기 때문이다.그러므로 교육통

합을 통한 이질적 사회 정체성의 극복이야말로 진정한 사회통합의 근간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측면에서 독일 교육통합은 우리 사회에 두 가지 핵심적 담론,즉 ‘통일’

과 ‘교육’의 담론을 전개하는데 매우 중요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황선혜,

2005).

1.통일 이전 동서독의 교육체제

가.통일 이전 동독의 교육체제

독일의 통일 사례는 교육통합을 준비하고 있는 남북에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1990년

대에 들어서는 상당수의 독일 교육통합에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하지만 황선혜(2005)는

“이런 연구의 바탕으로 독일 교육제도에 대한 우리사회의 이해 폭은 한층 넓혔지만,대부

분의 연구는 신 연방주(구 동독)교육제도에 대한 세심한 연구나 논의 없이 구 연방주의

교육제도가 표준제도로서 적용된 교육통합의 모델에 기초하여 독일 통일교육 과정을 분

석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남한이 올바른 교육통합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분단 기간 동안의 북한의 교육 실

정을 바로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남한과의 교육 이질성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해

야 한다.독일의 교육통합 또한 동독과 서독의 세심한 연구가 바탕으로 연구되어야지만

통합과정에서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동독 학교와 교육학 발전”연구회의 주도적 연구자이며,동독 교육학계의 대표적 학자

인 울리히는 동시대 교육발전사 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개요”의 시기구분을 학

교발전과정에 따라 다음의 네 단계로 정의했다 ① 반파시스트-민주적 학교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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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1949)② 학교의 사회주의화 이행기(1949-1955/56)③ 사회주의적 학교형태로 개조

기(1956-1961)④ 통일적 사회주의 교육체계로 발전기(1961-)

따라서,이 연구에서도 동독 교육 발전사에서 시기구분이 중요성을 인식하여 황선혜

(2005)연구에서 나눈 기조변화를 단계별로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 시기는 1946년 “독

일 학교 민주화 법”(dasGesetzzurDemokratisierungderdeutschenSchule)을 통한 학

교의 민주화 단계,두 번째 시기는 1959년 도입된 “사회주의 학교 발전 법”(dasGrestz

uberdiesozilalistischeEntwicklungdesSchulwesens)에 의한 학교의 사회주의화 단계

마지막으로 1965년 “통일적 사회주의 교육제도 법”(Gesetz uber das einheitliche

sozialistischeBildungssystem)에 의한 통일적 사회주의화를 거쳐 사회주의적 통합학교모

델을 연구함으로써 동독의 교육적 특성들을 살펴볼 것이다(황선혜,2005).

1)반파시스트-민주적 학교개혁(1946-1955)

이 시기는 1948년 이후 소련점령지역에 도입된 소비에트와 과정에서 입안된 교육지침

과 제도가 전체적인 틀을 유지하면선 발전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1948년 6월 제 1차

동독 공산당 전당대회 이사회에서 채택한 “새로운 형태의 정당”원칙이 1949년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었다.1949년 1월 제1차 당 회의에서 이 원칙은 재천명되었고 프롤레타리아

의 계급투쟁 전위조직으로서 당 성격을 규정했다(Christoph,1986).1949년 8월 당 이사회

는 “학교정책에 관한 기본노선”을 채택했다.이 “기본노선”은 “반파시스트적-민주적 학교

개혁이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가는 이행기에 작성된 학교발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제공

한 문건‘으로 간주하였다.

이 기본노선을 바탕으로 일차적으로 교육 부문의 탈나찌화에 주력하였으며,교육 시스

템으로는 부르조아 사회의 전통을 담보하고 있던 독일의 3선형 제도가 폐지되었고,통일

적 사회주의 학제를 지향하고 있는 8년제 일반 공동학교가 도입되었다.이 시기 교육관

련 정책과 업무는 소련 군정청 산하 인민교육청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고,동독 국

가의 수립 후에는 인민교육부로 이관되었다.그러나 실제적으로는 SED의 학교위원회가

모든 교육업무를 통제했다.1949/50년 “2개년 계획”,1950년에 도입된 “5개년 계획”그리

고 1952년부터 국가목표로 재정된 “사회주의 건설”에 필요한 생산성의 향상과 노동력의

육성 그리고 새로운 지식인의 양성과 같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이 시기 교육의 주요 목

표와 내용이 구성되었으며 1950년에는 제 3차 전담 대회에서 교육개편 논의가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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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951년에는 8년제 일반 공동학교에서 10년제 학교 도입의 결실을 맺었다(Sonja

Hader,1998:102).

10년제 학교는 동독의 “5개년 계획”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산업인력의 양성을 위해 도

입되었으며 학제는 4년 하급과정과 6년 상급과정으로 구성하였다.그리고 1952년 7월 29

일 당 중앙위원회 사무국에 의해 발간된 “수업의 학문적 수준의 향상과 학교 내 정당 활

동 개선을 위한 지침”을 통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능력 있고 준비된 인재를 양성한

다.”라는 새로운 교육목표가 설정되었다.이 지침을 통해 동독의 사회주의화 교육이 실

질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황선혜,2002).

2)1958년-1965년

이 시기는 1952년 당중앙위원회 사무국에 의해 설정된 교육목표에 근거하여 사회주의

화가 교육에 침범한 기간이며 학교의 ‘이데올로기화’와 ‘종합기술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황선혜,2022).학교의 이데올로기화는 동독의 공산당이 교육에 관한 모든 통제 권함을

가짐으로써 교육부는 언제든지 정치적으로 통제 가능한 기관으로 전략하게 되었다.교육

이 정치에 철저히 종속되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 교육에 입각한 충성스러운 간부 양성이

무엇보다 필요하였다.간부란 개념은 1939년 스탈린에 의해 정립되었는데,“당의 정치적

노선을 이해하고,이 노선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며,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으며,이를 위해 투쟁하고 책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했다

(ArndBauerkamper,1999).

이러한 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일반 종합기술학교가 교육적 기능을 담당하였다.동독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졌던 체제교육의 성격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근거한 이데올로기 교

육을 강조하는 정치사상교육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종합기술교육제도 그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1959년 도입된 교육법의 전무에는 “이론과 실제간 차이를 수업과 생산적 노동

을 결합시킴으로서 극복하기 위해”10년제 학교를 도입한다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황

선혜,2005).

10년제 종합학교의 가장 중요한 정책은 직업학교 육성과 인문교육의 축소로 간주할 수

있다.직업학교에서는 기술 자격증과 대학진학자격증을 동시에 취득 할 수 있어 직업학

교 학생들의 고등교육 진학의 어려움을 해소시켰다.그에 반해 인문교육은 대학입학 자

격시험과 대학진학 지도가 직업학교에서도 가능해서 인문교육이 가졌던 역학과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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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노동자

농민대학 생산현장 실습기간

특별전형 고등학교

직업전문학교
야간고등학교

산업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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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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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직업학교

대    학

진 학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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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학교

확대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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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학교

A B C

16
현대

언어

수학

고전어
15

자연

과학

14
                 

                                          상 급

10년제 일반종합기술고등학고

13

12

11

10

                                          하 급
9

8

7

6

유 치 원5

4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출처:SiegfriedBaske/MarthaEngelbert(1966).Teil1,ⅩⅩⅩⅢ

〔그림 Ⅲ-1〕 1959년 이후 동독 학교제도



- 24 -

과정별 학습내용
학습지침 직업교육 단계

학년 나이

상급

과정

10 직업기본훈련과

차별화된 기술교육

16
인문교육

+

종합기술교육

지업교육

통합

가능한 한 학

급당 2가지 직

업훈련

모든 학생 직

업부유 구체적 

직업선택

9 15

8
종합기술 기본과정

인문, 기술수업

14

7 13

중급

과정

6
“정서법: 과정 졸업

제2외국어(영어)

제작수업과 학교 채소밭 수업

자연과학 과목

제1외국어(러시아어)

12
체계적 종합기

술이 일반 교

육내용의 특징 

역사적-유물론

적 기본시각

체계적 직업이

해 생산적, 사

회적으로 유용

한 노동 수행

5 11

4 10

하급

과정

3 종합기술교육 및 훈육

기술, 공학

경제 및 학교채소밭 수업

9 기초 지식

+

기초 제작능력

작업이해를 위

한 준비단계
2 8

1 7

3)1965년 이후

1965년 교육법의 토대 위에 1970년대 초 동독 교육기관에 대한 세부적 사항이 새로이

조정되었고 1970년대 초 교육개혁은 행정 조직적 측면에서 완결구조를 갖추게 되었다(황

정혜,2004).이러한 동독의 교육행정체제는 수직적 체계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직접적으

로 통솔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체제로 발전하게 되었다.동독의 중앙교육행정체제는 인민

교육부,직업교육담당 정부사무처,대학학술부로 분할할 수 있는데 인민교육부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일반학교 관리,교원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대한 지도 관리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직업교육담당 정부사무처는 각 급 학교의

직업기술교육을 감독하고 관련 업무를 총관하며 대학학술부는 종합대학 등 모든 고등교

육 관련문제에 대해 지도 및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교육 행정체제로는 도와 군의 교육위원회(Schulart)가 있어 학교감독,자유독일청

년단(FDJ)과 우정개척단(Freundschaftspoiniere),자매결연기업,이념교육 및 간부임용 등

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이상훈,2011).

다음 1965년 변화된 10년제 종합기술학교의 교과과정 및 학제를 살펴보면 <표 Ⅲ-1>

과 같다.

<표 Ⅲ-1>1965년 10년제 종합기술학교의 교과과정

※출처:HansMikeskes,19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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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변화된 학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특징을 나타낸다.첫 번째는 학제의 변경

이다.1959년 10년제 종합기술학교는 4년제 하급과정과 6년제 상급과정으로 구분되었다

가,1965년 법을 통해 세 과정으로 세분화되었다.1학년에서 3학년까지 하급과정,4학년

에서 6학년까지 중급과정 그리고 7학년에서 10학년까지 상급과정으로 구성된다(황선혜

2004).

나.통일 이전 서독의 교육체제

  서독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학교교육은 주의 문화권 하에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

는 주의 감독 하에 있다.국가·주 및 자치단체간의 교육업무 관할을 살펴보면,연방

정부는 교육목표,교육과정,및 내용 등 교육의 내적인 업무를,주정부는 교육입법

과 예산,규정·지침 재정 및 학교발전계획 수립,대학규제,교사임용 및 승진 등 인

사행정을 관할하고,지방자치단체는 기본법에 따라 재정지원 및 학교시설 설치 등

의 외부적인 학교 지원업무를 관할한다.연방교육학술부는 직업교육,대학제도 일반

원칙,교육계획과 지역을 초월한 전국적 수준에서의 각 지방과의 협력문제 등 극히

제한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문화적 연방주의를 위한 정책협의기구로 주문교장관회의,교육계회과 연구진흥을

위한 연방·주위원회,학술위원회를 두고 있다.주문교장관회의는 1949년 주문교장관

들의 자발적 업무협의체로 설립되어 연방국가의 교육제도 통일성 유지를 위한 협의

를 하며,결정사항은 각 주에서 제도화 및 법령화 되고 있다.1990년 1월 12일 제

251차 전원회의에 구동독지역이 가입하였다.조직으로는 전원회의,학교위원회,대

학위원회,계속교육위원회와 국제협력과 관련된 몇 개의 상설위원회,기타 특별위원

회를 두고 있다.

모든 독일연방주 교육제도의 구조적·내용적인 기본구조는 KMK의 결정과 본질적

으로 관련되어 있다.이와 관련된 것으로 독일연방 교육제도의 통일에 대한 기본협

정,함부르크협정,김나지움상급반에 대한 합의,종합학교 실험프로그램에 관한 합

의,특수학교의 결정,김나지움상급반의 개혁,구동독아비투어의 인정 등이 있다.

BLK는 1970년 연방과 주간의 행정협정을 체결 하여 설립되었으며,전체 교육제도

에 대한 장기기본계획,재정에 관한 제안 등 교육정책 조정을 하고 있다.연방정부

대표 7명,연방주 대표 8명으로 구성된다.학술위원회는 1957년 연방과 주의 행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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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대학,학문 및 연구의 진흥·발전에 대한 정부 자문을 위해 설립되었다.

주 문교부는 주의 전 교육제도 계획·조직 및 관리를 하고 있는데,주에 따라 명

칭,업무범위는 각각 차이가 있다.일반교육,대학,문화,청소년 및 체육업무를 포

괄하는 주와 위의 업무영역을 실정에 따라 주학술부와 분담하는 주가 있다.주 문

교부 산하의 교육행정조직으로 교육청이 있는데 보통 2단계로 조직되어 있다.도

수준의 교육청과 군수준의 교육청이 있다.교육자치조직으로는 주교육심의회,주학

부모협의회,학부모운영회,교사협의회 등이 있다(교육부,1997).

통일 전 서독의 학제를 살펴보면,유치원은 공교육제도가 아니지만 3~6세의 어린

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만 6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4년간의 초등교육

과정을 다니게 된다.

중등학교는 전기 중등학교와 후기중등학교로 나누어지는데,전기중등학교는 5년

혹은 6년간의 3가지(하우프트슐레,레알슐레,김나지움)로 분화·조직된 학교제도가

기본구조이고 일부 주에서는 종합학교가 추가된다.5학년부터는 하우프트슐레,레알

슐레,김나지움으로 나누어져 진학한다.하우프트슐레는 9학년으로 일단 수료하지만

10학년에 진급하여 직업학교 또는 김나지움 11학년에 편입할 준비를 한다.보통교

육을 실시하는 학교이나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직업학교의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기초지식과 능력을 교육한다.레알슐레는 10학년 까지 다니며

지도과정 포함하여 6년간의 교육이수 후 중간졸업증이 수요 되고,상급단계의 직업

학교,김나지움 상급반에 진학이 가능하다.김나지움은 대학진학을 위한 6년간의 인

문교육과정이다.그 외 주에 따라서는 하우프트슐레,레알슐레,김자니움을 한데 묶

어 종합학교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이것도 10학년까지 다니면서 직업학교에 진학

하거나 졸업성적이 좋으면 김나지움 상급반에 진학할 수 있다.이처럼 세 종류의

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보면 대략 성적에 따라 우수한 학생은 김나지움,중간정

도는 레알슐레,낮은 학생은 하우프트슐레에 들어간다.

2.통일과정에서 동서독의 교육협력

가.학생 및 청소년 분야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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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여행 단체 유형별
단체 수

(총인원 : 명)대학생단체(비율) 청소년단체(비율)
학급 단위

수학여행(비율)

1984 45(5.2%) 127(14.5%) 705(80.3%) 877(22000)

분단이후 동서독의 청소년 교류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이는 양국의 교육교

류의 의지를 알 수 있을뿐더러 특히,서독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조약을 볼 때 동독과의

교육협력과 통합을 위하여 여러 노력을 했음을 알 수 가 있다.첫 번째는 1964년 함부르

크 협정이라고도 불리는 연방과 주정부 간에 체결된 ‘학교제도 단일화를 위한 연방-주정

부간 협정’이다.두 번째는 동독과 서독 간에 조인된 기본조약 즉 ‘독일연방공화국과 독

일민주공화국 관계의 기본원칙에 관한 조약이다.세 번째로는 교육장관회의에서 조약된 ’

독일문제 교육지침‘이다.

서독은 1978년에 11월 서독의 11개주 교육장관들이 합의한 ‘독일문제 교육지침’을 통해

동독의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전제로 한 독일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

고,정치적 통일이 불가능한 현실속의 동서독 주민들의 이익과 유럽의 평화를 고려하면

서,동서독의 조화된 병존의 필요성과 그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통한 독일통

일의 장기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하지만 세 가지 조약은 예전보다 교육 교류가 늘어나긴 했지만 그 수도 많지 않았고

서독학생들이 동독을 방문하는 일방적인 것이었다.하지만 1982년 이후 동서독의 수상의

정상회담에서 청소년교류가 논의되었고,양 국가 수상이 교류확대를 합의하면서 부터 서

독의 연방청소년동맹과 동독의 자유일반청소년단의 교류가 정기적으로 크게 늘어났다.

학생 및 청소년 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크게 세 유형으로 나타났다.첫 번째는 서독에

서 동독으로의 수학여행이고,두 번째는 소독의 연방청소년동맹과 동독의 자유독일청소

년단의 교류이다.그 다음으로는 자매결연 도시 간 교류 시 이루어진 청소년들의 접촉을

들 수 있다.

두 국가 간의 교육교류 중 서독이 동독으로 방문한 수학여행이 대략 77%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는 청소년단체(18%)그리고 대학생단체(5%)로 나타났다.수

학여행을 제외하고는 청소년단체와 대학생단체의 방문의 수는 극히 적은걸 알 수가 있

다.수학 연도별 정부 지원으로 서독에서 동독으로 여행을 떠난 학생,청소년,대학생 수

는 다음의 <표 Ⅲ-2>와 같다.

<표 Ⅲ-2>정부 지원에 의한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여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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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34 (3.5%) 160(16.7%) 709(73.7%) 961(-)

1986 45 (5.2%) 136(15.7%) 665(76.9%) 864(22551)

1987 64 (5.7%) 171(15.2%) 889(76.4%) 1124(26326)

1988 71 (6.5%) 186(17.1%) 833(76.4%) 1090(26812)

1989 62 (5.8%) 189(17.8%) 811(76.4%) 1062(-)

연도 동독으로 여행한 서독 청소년들 서독으로 여행한 동독 청소년들

1981 10,000 -

1982 15,000 300

1983 22,000 1,200

1984 36,000 300

1985 50,000 1,000

1986 50,000 3,000

1987 77,000 3,700

1988 78,000 5,000

※출처:윤종혁 외(2007).통일시대에 대비한 북한교육 지원방안 연구.p.31에서 재인용

<표 Ⅲ-3>연도별 청소년 교류현황

※출처:윤종혁 외(2007).통일시대에 대비한 북한교육 지원방안 연구.p.31에서 재인용

<표 Ⅲ-3>는 1981년부터 8년간 동서독간의 청소년 교류 현황을 나타낸 통계이다.

1984년을 제외하고는 서독으로 여행한 동독 청소년들이 늘고 있으며,동독으로 여행한

서독 청소년들도 8년간 대략 8배가 늘었다.두 국가가 해를 거듭할수록 양국가를 방문한

청소년들의 숫자는 증가추세지만 동독과 서독의 방문수 차이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서독 청소년이 동독 방문 시 대부분의 일정은 동독 측 여행사가 담당하였고 동독 안내

원이 항상 동반했는데 이는 정해진 프로그램 외에 동독 주민 및 청소년과의 접촉을 금하

기 위해서이다.학생들은 주로 문화유적지 방문,관광,연극관람 그리고 드물게 학교 방

문을 하였다.이러한 교류는 서독학생에게 하여금 동독의 편견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지

만 교류를 통하여 교류학생,공동프로젝트 등 실지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를

나타냈다.

나.학술분야 교류

양 국가 간의 학술분야 교류는 1986년 5월에 체결된 문화협정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체결된 문화협정 제2조를 살펴보면,학술대회 참가와 학술적 정보 교화,경험의 교환을

목적으로 대표단,학자,전문가를 파견하고,강연과 연구목적으로 학자들을 교환하며,대

학원 과정을 중심으로 학생과 젊은 학자들의 연구 목적의 체류,전문서적과 학술정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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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교환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협정내용은 고등교육기관이 교육교류와 협력의

주요대상이며 특히,동서독 대학간 자매결연이 활성하게 일어났는데 동독의 칼마르크스

대학교는 서독의 자르부뤼켄 대학,아첸공대와 드레스덴공대,그리고 뮌헨대와 슈투트가

르트 대학교와 학술교류를 맺게 되었다.

동서독 대학 간 자매결연을 통하여 대학생들의 파견 및 초청이 이루어졌고 공동프로젝

트 또한 진행되었다.양국 간 공동학술연구사업의 대표적인 연구는 동독 측 동독학술원

산하 언어학 중앙연구소내 독일어사전 사업부와 서독측 괴팅엔 아카데미 독일어사전 사

업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그림 독일어사전’편찬사업을 꼽을 수 있다.이는 민족구성원의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려는 일환으로 이질화된 언어를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었다.

대부분의 교류는 연방 차원의 지원 없이 민간단체와 기구들의 제정 부담 아래 진행 되

었고,교류와 협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서독에서 무관심한 연구 분야 중에서 동독에서 상

당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영역을 발견하기 했다.하지만 서독 학자들은 국제교류에만

너무 익숙해져 동독의 연구 수준을 비하하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했다.거기다 문화협정

을 통한 학술교류는 동서독이 통일되기 불과 몇 년 전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

과물이 나오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

1990년 1월 12일 통일과정의 교육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양국의 장관급 접촉이 처음으

로 이루어졌다.그리고 2월과 3월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친 후,5월 16일 동서독의 교육부

장관은 양국의 공동 교육위원회(GemeinsameBildungskomission)구성을 합의 하였다.이

위원회는 4개의 하위 소위원회(일반학교 분과,학교 및 작업장에서의 직업교육 분과,대

학과 학술 분과,계속교육 분과)로 구성되어졌으며 9월 26일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활동

을 종결하였다.

1990년 10월 3일 통일 이후 구 동독 지역은 5개 주인 신연방주로 새롭게 개편되고 독

일 연방정부에 편입되었다.이 과정에서 동독 교육행정기관은 새롭게 개편되어야 했기

때문에 서독 교육행정형태를 참조하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독일 통일은 소위 ‘흡수

통일’의 형태이었기 때문에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교육행정의 통합은 우월한 체제로의 전

면적 흡수통합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서독의 행정체제의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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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독 동 독

슐레비히-홀슈타인, 함부르크, 브레멘 → 멕클렌부르그-포어포먼

노트라인베스트팔렌, 베를린, 헤센 → 브란덴부르크

니더작센, 헤센 → 작센안할트

라인란트-팔츠, 바이에른, 헤센 → 튀링엔

바덴-뷔템부르크, 바이에른, 헤센 → 작센

3.통일이후 동서독 교육통합

가.교육체제통합

문교장관회의(Kultusministerkonferenz)에서 승인된 5개의 신연방주의는 각 주 교육부

가 신연방주 교육문제에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데 각 지역의 주 정부의 내각은 각기 상이

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예컨대 Mecklenburg-Vorpommern주에서는 교육,학술,문화

를 관장하는 부서는 정통적인 이름의 문교부(Kulusminsterium)에서 담당하였다.문교부

는 주로 보통교육,대학 및 연구 진흥,평생교육,체육,그리고 청소년 및 문화 등을 함께

분장을 하였으며 다른 주에서는 보통교육부문과 대학·연구진흥부문을 분리하여 문교부와

학술부가 각각 분장하여 담당하였다.

주문교부 산하에 교육청 및 산하기관을 설립하게 되는데,주문교부 산하의 교육행정기

관은 1또는 2단계 행정 구조를 구축하게 된다.작센 등과 같이 도교육청과 시·군교육청

을 설립하는 경우와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튀링겐(Thüringen) 주 등과 같이 시·

군교육청만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모든 신연방주는 교사재교육기관인 주교사연수원,각급학교 교사임용 제1혹은 제2국

가시험관리를 위한 교사시험관리청(Landesprüfungssamt)을 설립하였다. 

동독은 서독은 흡수통일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동독지역의 교육행정체제 구축을 지원하

는데 서독 행정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고,이를 위하여 동독의 각 주는

서독의 각 주와 자매결연 하여 행정적 도움을 받았다.이에 서독의 주 정부는 자매결연

한 동독의 주 정부에 인적,물적 도움을 주었다.주 정부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혹은 개별 기관의 수준에서도 독자적인 자매결연을 통하여 활발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각 주와 자매결연을 맺고 동독지역의 개발에 도움을 준 서독의 주는 다음의 <표 Ⅲ-4>

와 같다.

<표 Ⅲ-4>동서간 연방주의 자매결연 현황

※출처:강구섭(2012)에서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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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연방의회)

연방교육부 

(교육부장관)

직업

교육실

주정부 (주의회) 차관
대학교육

학술시

교육   

정책실

주정부 (주의회)
주교육문화부 

(교육문화부장과)
지역청소년복지실

군특별시     

(Kreis)
학무부

시·읍·면 

(Gemeinde)
학무부

통일 독일에서의 교육체제의 단일화 과정은 교육에서의 교육적 이데올로기적 이념의

제거로부터 시작하여 동독이 서독의 교육체제를 받아들여 각 주에 자율적 권한을 부여

하였다.교육행정체제의 변화를 보면 동독의 획일적인 중앙집권교육행정에서 분권화되고

다원화된 서독의 교육행정체제로의 전환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구 동독지역에 주 정

부의 설치 등으로 연방정부와 주 정부와의 권한 분리,주교육청 및 군교육청의 설치에

따른 연방 정부와의 역할 분담 등으로 특정지어진다 할 수 있다.

※출처:주요국의 교육행정제도,백종억,174쪽

〔그림 Ⅲ-2〕 독일의 교육행정기구 조직

나.구동독의 학제 개편

체제 붕괴 후 동독지역은 통일 독일의 교육정책에 상응하는 개혁을 실천함으로써 독자

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1989년 11월 Modrow 정부에 의해 호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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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 정권이 교체된 시점에 이미 그리고 1990년 4월 1일부터 1990년 10월 까지 de

Maiziere정부가 들어선 기간 동안에 벌써 다양한 교육개혁 작업이 시작되었다.각 학교들

은 솔선하여 변화를 모색하였으며 교사와 학부모들은 학교제도를 새롭게 구성하는데 자

발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제안들을 내어 놓았다.그리고 독일통일조약에 따라 1990년

구성된 5개 신설 연방주들은 1991년 6월 30일 까지 그들의 교육제도를 법적으로 새롭게

확립하도록 일정이 짜여졌다.이러한 기간 설정은 큰 시간적 압력으로 작용하였지만 각

연방주들의 교육제도 정비를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왔다(권오현,2006).

통일 후 교육통합은 동독의 초중등과정의 교육제도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서독의 학제에 의해 조정되어야 했다.1990년 이후 분단에서 자본주의 국가의 승리는 동

독에 의해 채택된 학제를 거부하고 동독 지역의 단선적인 학제를 서독식 초등과정 4년과

3개 학교형태를 갖춘 중등과정의 학제를 편입함으로써 구조적인 변화를 시행해야 했다.

독일의 교육제도는 16개 주마다 차이가 약간 있으나 기본적으로 초등교육,중등교육Ⅰ,Ⅱ

그리고 고등교육과정을 구분된다(김면 외,2012).

이러한 학제개편은 통일조약 규정을 바탕으로 실행이 되었는데 교육에 관한 규정은 37

조 4항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의 학제 변경에 요청되는 규

정들은 조약 21조에 언급된 주들에 의해 결정된다.학위인정을 위한 필요 규정들은 주교

육부장관회의에서 합의한다.상기 두 경우는 함부르크협정과 주교육부장관회의에서 추가

로 합의한 사항을 기초로 한다.”학제변경과 관련하여 통일조약은 두 가지 사항,즉 학제

개편의 주체는 개별 연방주라는 점과,개편 방향은 함부르크협정의 규정 및 주교육부장

관회의에서 추가로 합의한 사항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이는 동독

지역의 학제 개편이 연방차원의 ‘통일성’과 개별 연방주의 ‘독자성’을 동시에 추구함을 의

미한다(권오현,2006).

통일이후 편입된 동독의 신영방주들은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튀링겐(Thüringen),

작센안할트(Sachsen-Anhalt),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Mecklenburg-Vorpommern)과 작

센(Sachsen)주이다.동독의 10년제 종합학교를 비롯해 방과 후 학교 기능을 수행하던 전

일제학교 제도(Ganztagschule)등 동독의 교육체제가 전면적으로 폐지되었다(강구섭,

2012).이 신연방주들은 교육개혁으로 전통적이며 선택적인 학제구조의 서독교육시스템을

받아들였다.초등교육은 베를린과 자매결연 한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주에서는 6년

제 초등학교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다른 신연방주는 함부르크 협정(Hambburger

Abrommen)에 따라 4년제의 초등교육체제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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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방주들은 중등 학제개편에 있어서 서독의 3유형제 학교의 토대와 종합학교제도를

약간의 수정만 하여 수용하였다.브란덴부르크를 제외하고 모든 신연방주에서는 중등교

육이 5학년에서 시작된다.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Mecklenburg-Vorpommern)주는 서

독의 3유형제와 종합학교의 교육진로체제를 유일하게 그대로 도입하였다.따라서 이 주

는 김나지움,하우프트슐레,레알슐레와 게잠트슐레를 이전 학제대신에 설치하였다.

다른 연방주들은 중등1단계　 교육과정에서 하우프트슐레(Hauptschule)와 레알슐레

(Realschule)의 명칭을 도입하지 않고 구조적인 시스템만을 도입하였다.따라서 중등학제

에 있어서 튀링겐(Thüringen)주는 정규학교(Regelschule)를,작센안할트(Sachsen-Anhalt)

주는 중등학교(Sekundarschule)를,작센(Sachsen)주는 중학교(Mittelschule)를 학제로 받

아들였다.이처럼 통일 초기 신 연방 지역의 교육체제 개편은 동독 중앙집권 체제가 지

방분권형 체제로 바뀐 상황에 걸맞게 학부모,학생 등 교육수혜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

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결과적으로 서독의 전통적 학교체제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종합학교(Hauptschule)는 매우 적은 규모로 신 연방 주에 도입되었다(강구섭,2012).

전체 통일 일정에 맞춰 1991년 6월까지 1차 마무리가 된 학제 통합작업은 이후 동서독

의 학교법이 적용되는 전환기였던 1993년까지 계속 진행되었다.이를 통해 각주 학제가

점차 자리를 잡아갔다.브란덴부르그는 김나지움(Gtmnasium),실업학교(Realschule),통

합학교(Gesamtschule).의 3개 형태로,맥클렌부르크-포어포먼 주는 상기 3개 형태에 종합

학교(Hauptschule)를 포함한 4개의 형태로 구성되었다.작센의 경우 김나지움 이외에 직

업교육 과정과 일반교육 과정을 동시에 다루는 중등학교(Mittelschule)체제가 도입되었다.

통일 후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12학년 이수 후 아비투어 응시가 계속 허용되어 브란덴

부르그를 비롯한 3개의 신 연방 주는 주당 수업시간을 늘려 13학년제와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12학년 이수 후 아비투어 응시를 인정하였다(임선택,2000).

종합하면,교육체제의 통합은 각 주의 상황과 교육 수혜자의 의견이 고려되어 가운데

구연방의 교육체제가 동독에 이식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Fuchs,

1991).이를 통해 각 주의 교육체제는 기존의 서독 체제와는 다소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독일의 추구하는 교육·문화에 있어서의 지방분권주의 원칙이 구동독의 교육체제 형성과

정에서도 구체적으로 적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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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독일 교육통합의 시사점

동서냉전의 상징물로 여겨졌던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독일의 통일은 이 시대의 마지막

분단국가인 남한과 북한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한다.일반적으로 독일의 통일

과정을 서독이 동독을 흡수한 통일이라고 평가한다.독일통일조약에도 나타나듯이 서독

의 제도와 정책을 동독에 이식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있지만 동독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바람과 흡수를 주체적으로 택했다는 점에서 수동적인 흡수통일보다 능동적인 흡수통일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환상’은 처참히 무너지고 말았다.

왜냐하면 외적 통합보다 지난 40년간의 분단에서 발생된 이질감이 통일 이후에 더 가중

한 2차적인 문제점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동독 주민들에게는 정체성 상실,2등 국민 시

선,그리고 대량실업 사태는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다가왔으며 서독 주민들에게는 동독의

복지와 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높은 세금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동독 주민들의 불만

은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반감시키게 된다.

아직까지 독일은 통일의 후유증을 완전히 극복했다고 말할 순 없겠지만 교육통합의 과

정과 방법은 통일 이후 독일이 겪은 이질감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빠르게 극복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특히,교육통합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독단적인 정책보다도

일선학교의 교사나 학부모와 같은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였고 권한을 부여받은 동독의 신연방주는 서독의 파트너주의 영향을 받아

과감히 그들의 교육정책을 포기하고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독일의 교육통합의 특징에 따라 남북한의 교육통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첫째,독일의 주정부는 연방제 구조를 기초로 각 신연방주에 교육에 관한 결정권을 최

대한 보장하였다.독일은 함부르크협정과 주 문교장관회의 결정의 원칙을 근간으로 삼아

교육 전체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반면 각 연방의 다양성을 보장함으로써 교육의 자율적

권한을 부여하였다.남한의 교육체제를 살펴보면 독일과 마찬가지로 중앙교육체제조직과

지방교육체제조직으로 나뉘어져 그 역할과 기능을 분배하고 있지만 지방교육체제의 권한

과 자율성은 수평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각 지방교육체제는 차별성과 지역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남북한의 교육통합과정은 각 지역별 특성을 살리고

교육을 수립하는 자율권과 자주성의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구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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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교육통합 과정에 있어서 동독과 서독은 행정적 파트너를 맺어 통일 이후에 동독

의 신영방주는 자연스럽게 자매결연의 주의 정책을 최대한 반영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

다.동독 학제개편과 행정구조 형성과정 그리고 조직의 구성 속도에서도 각 주마다 신

연방주들은 서독의 파트너주의 교육제도와 지역적 특성에 맞게 제도를 도입 하였다.남

북한도 성격은 다르지만 지방교육행정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통일 이후에 새로운 교육체

제를 구축하는 것보다 현재 남북한이 유지하고 있는 교육체제의 공통점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따라서 남한의 각 시·도 교육청과 북한의 지방교육행정청과의 교류와

협력은 통일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복잡한 교육통합

의 과정을 수월케 하기 때문에 남북한의 교육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하다.

셋째,독일의 통일과 교육통합의 원동력은 동독 주민의 의지가 가장 강하였고,지역사

회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이 교육정책 수립에 최대한 반영이

되었다.교육통합은 반세기 동안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두 나라간의 이질성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통합의 주체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와 같은 맥락에서,남북한의 교육통합은 교육 구성원들의 참여

가 없으면 통합 이후 끊임없는 갈등을 유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의 당사자인 교사

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동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독일의 교육통합은 앞에서 언급되어졌던 것처럼 순조롭게만 진행되어진 것은 아니다.

동서독 간의 정체성의 혼란,경제적 차이,그리고 상이한 이데올로기 관점에서 오는 사회

적 문제는 평생교육 그리고 동독학생의 평등한 대우와 같은 교육통합 문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교육통합은 사회통합과 종속적인 관계인 반면 사회통합 또한 교육통합에

완전한 주체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즉,독일의 사회적 문제는 교육통합에

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통일 후 독일의 교육통합의 역할은 교육뿐만 아니라 대두

되어진 독일 사회의 부정적인 문제를 감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독일의 교육통합은 신연방주와 서독이 교육 파트너십

을 기반으로 각 연방주가 교육정책을 주관하는 분권적 교육체제로 통일성과 다양성을 추

구하였다.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지역사회와 교육정책 현장에 있는 구성원들의 의

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였고 이와 같은 교육의 통합과정은 사회통합에 있어서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독일의 연방제 교육협력 및 통합 정책 방안은 중앙교

육체제와 지방교육체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남북한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하겠다.



- 36 -

Ⅳ. 남북 교육체제 비교 및 협력 사례

1. 남북 교육체제 비교

가.남북 교육이념

교육이념은 한 사회가 표방하는 교육의 목표와 본질,교육운영의 원리 등에 대한

기본적 논리이며 교육에 있어서의 가치체계나 교육을 바라보는 인식체계,그리고

교육활동에 있어서의 행동체계　등을 제시해 주는 원리적 사고의 틀로서,우리들의

교육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운영하며 교육을 통해 무엇을 이룩할 것인가 등의

목표와 방향,준거와 논리를 제공해준다.즉,교육이념은 한 사회의 교육적 행위 전

체를 지휘하는 근본원리로서 기본적인 교육철학이며 교육지표이다(오천석,1983).

이는 교육이념이 한 사회의 교육을 포괄하여 기본방향을 제시하거나 지침이 되는

가치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교육목적 혹은 교육목표에 비해 훨씬 더 궁극적인 가치

기준을 나타내는 것이며,그 사회의 총체적인 가치지향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된

다.따라서 교육이념이란 교육의 기본정신이고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인 깃이다.이러한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교육목적과 교육목표가 설정될

수 있는 것이며,이를 다시 각 급 학교 교육목표와 교육목표를 통해 교육과정 원리

로 이어진다.

국가 이념과 사상은 한 국가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를 통합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무엇보다도 교육은 사회 구성원들이 이념과 사상을 자연

스럽게 습득하고 인지하게 함으로써 국가가 추구하는 사회를 이끌어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것이다.그래서 교육의 이념은 국가의 이념과 사상이 잘 수행되어

질 수 있도록 교육의 목적과 목표가 수립 되어질 것이다.남북한도 마찬가지로 서

로 다른 국가 이념으로 대치된 가운데 교육의 이념을 통합하는 과정은 가장 이질적

이고 많은 어려움이 수반될 것이라 예상된다.하지만 교육 이념을 통합하지 않고는

남북 학제나 교육행정을 통합할 수 없을뿐더러 다른 어떤 사회통합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따라서 남북의 교육이념을 살펴보고 비교함으로써 통합 후 남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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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 살펴보고자 한다.

1)남한의 교육이념

남한의 교육이념은 헌법,교육 관계법,국민교육헌장 등에 명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과 교육의 실천에 종사하는 사람들 및 교육사상

가들의 교육관과 교육사조 속에도 스며있다.그것은 한국의 역사적 현실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며 한국인의 이상과 목표를 나타낸다.

남한의 교육이념은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37호로 공포되고,1998년 3월 1일

부터 시행된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다.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은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

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

발전과 인류공용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

다.이는 1987년 10월 29일 전면 개정되어 공포된 ‘헌법’전문에서 밝힌 국가 기본

이념과 목적을 구현하려는 것이다(김종철,1996).

이러한 교육이념은 1992년 9월에 개정·공포된 ‘제6차 교육과정’에서도 그대로 반

영되고 있는 데,여기에서는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건강한 사람,자주적인 사람,창

의적인 사람,도덕적인 사람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설정하였다(교육부,1994).그리

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도덕성과 공동체의식이 투철한 민주시민의 육성과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의 개발에 중점을 두는 교육적 노력을 전개하

였다.

1995년 5월 31일 대통령의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보고한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에서는 신교육이 지향하는

인간상을 더불어 사는 인간,슬기로운 인간,열린 인간,일하는 인간으로 제시되었

다(대통령자문회의,1995).2000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

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신교육이 지향하는 인간상’을 수용하며,이를 다양한 교육

관과 학교교육의 현실 속에서 서로 조화될 수 있는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인간상’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전인적 성장의 기반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즉 지·덕·체가 모두 조화롭

게 발달된 사람이며,이는 전인적인 성장을 기본 바탕으로 하되,자신만의 독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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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스타일을 형성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자신의 삶의 용

기 있게 꾸려나가는 개성 있는 인간이다.

둘째,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즉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초 능력뿐만 아니라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어 새로운 대안과 발상을 가능

하게 해 주는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셋째,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즉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일 자체를 고귀한 것으로 여기며,일을 통하여 자아의 실현

을 꾀하기 위한 진로 탐색과 개척 능력을 갖춘 인간이고,폭넓은 교양과 직업적 능

력을 갖춘 인간은 자율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자아실현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국가·사회의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열린 인간이다.

넷째,우리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즉 우리

민족의 유구한 문화 전통을 계승·발전시킴과 동시에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의 인간

의 존엄성과 자유,평등과 같은 민주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인간이다.

다섯째,민주시민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즉 자신과 차이

를 가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간,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인간,자신의 부를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인간이다.그리

고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구성 방침 및 학교

급별 교육목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목표를 제시하였다.(윤희광,2004).

  2)북한의 교육이념

초기 북한의 교육은 구소련의 헌법을 그대로 가지고와 적용을 하여 헌법과 마찬

가지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 교육 이념을 추구하였다.하지만

1960년대에 들어서 주체사상이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로 확립되면서 김일성과 김정

일 교시는 북한의 헌법보다 높은 최고의 권위를 지고 있는 상위법이 되었다.북한

교육이념 또한 1972년 12월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에 근본으로 북한의 교육은 마

르크스-레닌주의보다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북한의 교육이념에 의거하게 되었다.

오늘날 북한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보다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교육은

물론 정치,경제,사회,군사 및 문화 등 제 분야의 기본적인 이념으로 적용되고 있

다.따라서 북한에서의 김일성 주체사상은 제반 활동의 지침이나 방향을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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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기본이념으로서,모든 국민의 일상생활의 행동준칙을 결정하여 주는 도덕규

범이며 해위의 선악을 판단하는 종교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이상수,1982).

1977년 9월 5일 주체사상을 구현한 교육강령으로 ⌜사회주의 교육에 대한 테제⌟

를 발표하였다.교육테제에 따르면 교육은 ‘공산주의적 인간을 양성하는 사상·문화

교양의 무기’이며 모든 국민을 혁명화,노동계급화,공산주의화해야 한다는 기본원

리를 제시하고 있다.즉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는 모든 국민은 공산주의 혁명

사상으로 무장하여야 하며,공산주의 혁명을 위하여 높은 교양,지식,기술 및 건강

한 체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즉 이것이 공사주의적 새 인간이 갖추어야 할

자질이며 김일성 주체사상의 구현이라고 명시하였다(박문갑,1987).

1992년에 들어서서는 사회주의 헌법이 개정되었는데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지·덕·

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고 하여 북한의 교육이념은 주체사상을

기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양육함을 알 수 있다.

1999년에 들어서는 북한은 건국 이래 처음으로 헌법에 교육관련 조항을 제정·공

포하였다.교육관련 조항은 1972년 사회주의 헌법상의 교육조항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으며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원리에 입각한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와 방향이 그

대로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북한 사회주의 교육이념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불한 사회의 현실에

적용하여 만든 김일성의 주체사상 교육을 통해 자본주의적 의식의 잔재를 일소하

고,공사주의적 혁명사상으로,무장하여 전 국민을 노동계급화,공산주의화,혁명화

하는 공산주의적 새로운 인간을 육성하는 데 있다(김재우,1996).

3)남북 교육이념 비교

앞에서 본 양국의 교육이념은 남한은 민주주의 교육이념을 지향하며 북한은 김일

성 주체사상을 근간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남북 교육통합의 시작은 교

육이념의 통합부터 시작되어야하며 교육이념의 통합은 남북의 교육이념의 이질성과

동질성을 정확히 인지한 다음 동질성은 발전시켜 나가며 이질성은 상호보완 해야

나갈 필요가 있다.

남북한 교육이념에 나타난 동질성을 살펴보면,남북이 추구하는 방향에서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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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지만 지·덕·체와 도덕규범을 강조하고 있다.남한의 경우 ‘지’는 지적 탐구

에 기본을 두고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기르는 것을 뜻하며,‘덕’은 정서의 순화와 건전한 도덕 윤리관과

국가관의 학립을,그리고 체육은 개인 생활과 사회생활을 즐겁게 보람 있게 영위할

수 있는 건강과 체력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이에 비하여 북한에서는 “지”를 공산

주의의 교리를 습득케 하고,‘덕’은 소위 ‘공산주의 도덕 품성’을 지닌 ‘혁명투사’의

정신을 고양시키며 ‘체’는 전투적인 기량을 기르는데 중점을 도고 있다(박승식,

2006).도덕규범 또한 남북한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규범인 예절과 신의,효도와

공경과 같은 고유한 생활풍습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양국의 교육의 이념에서 동질성보다 이질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가

장 큰 문제점은 남북의 체제가 지향하는 교육이념이 다르다는 것이다.남한은 자유

민주주의에 근거를 두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이념으로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으로

삼고 있다.민주주의 교육이념으로서의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은 널리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해야 한다는 이타심과 인간존중의 사상으로서 민주주의,박애주의의 사상이

라 할 수 있다.또한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은 민주주의,민족주의,민주주의 ,자유주

의,세계주의 및 인본주의 철학의 이념으로서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사회 건설에 근

간을 두고 있다.즉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민주주의 사회의 유용한 공민으로서의 인

격,자주·자율성의 존중,평등한 인간관계의 유지,그리고 협력과 조화를 이루는 인

간상을 지향하는 교육이념이라 할 수 있다(김재우,1996).

북한은 자유민주주의와 상반된 이념인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사회주의

는 개인보다 집단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와 인민을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

가와 지·덕·체를 갖춘 새 인간을 육성하고,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

명인재로 키우는 것을 근간을 두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한의 상반된 체제이념이 교육이념에서 이질성으

로 나타났으며 분단 전 한 민족으로 공유하고 유지했던 문화와 생활양식이 교육이

념에서 동질성으로 보여줬음을 알 수 있다.

나.남북 교육제도 비교

교육제도(educationalsystem)는 교육에 관한 작용이나 활동이 법률에 의해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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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조직화된 것,비교적 안정된 조직형태를 가지고 있는 기본적 사회 제도의

하나이다.또한 교육제도는 교육정책을 법률로 규정한 지속성을 가진 조직이며,사

회적으로 공인된 관한 조직이므로 단순히 교육법규의 체계만이 아니라 사회의 전통

및 관습과 관련을 맺어 성립하는 것이다.광의의 개념으로서의 교육제도는 학교 가

정·사회의 교육 전반의 것을 의미하나 협의의 개념으로는 학교교육 제도를 의미한

다.

김창걸(1992)은 교육제도를 “한 사회에서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능률적·합리적으

로 추진시키기 위하여 조직·구성된 것으로 교육행정제도,학교교육제도,사회교육제

도 등을 포함한다.이 중 학교교육제도는 학제,의무교육제도,중등교육제도,직업기

술교육제도,특수교육제도,고등교육제도 등을 포함하여 국민교육 제도의 핵심을 이

루고 있다.”라고 하였으며,특히 학제는 교육의 기본제도 중의 하나이며 그 것은 교

육목표를 실현하려는 제도적 장치로 각종·각층 학교의 성격과 학교간의 종적 연결

과 계열,이종학교 계열간의 연계를 의미한다(신용일,1993).

즉,학제는 각 급 학교의 전반적 조직으로 교육제도의 근간이 되며,그 운영은 교

육정책의 기본과제임을 동시에 교육문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따라서 학교교육제

도는 국가의 건국이념과 통치이념에 바탕을 둔 교육이념의 실현을 목표로 삼아야

하며 경제 사회의 여건과 그 변화의 추세에 적합하게 부응하여야 한다(정관수,

2008).

1)남한의 교육제도

남한은 현제 초등학교 6년,중학교 3년,고등학교 3년,그리고 대학교 4년의

6-3-3-4가 기간학제로 되어 있다.광복 이전 미군정기에는 6-6-4제와 6-3-3-4제를

병행시킨 학제를 운영하였고,1949년에 교육법이 재정·공포됨으로써 자주 독립 국가

의 민주적 교육제도의 성립을 보게 되었다.1950년과 1951년에 제 1차,제2차 개정

학제가 공포됨으로써 6-3-3-4제를 근간으로 하는 이른바 단선형 학제가 계속 유지

되었으며,이 후에도 부분적인 수정 보완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현재 초등학교 6

년,중학교 3년,고등학교 3년,대학교 4년의 기간학제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학교 과정의 학교로는 초등학교와 사회교육체제로서 공민학교가 있다.초등

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수업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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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6년이다.공민학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하고 있

다.

중학교과정으로는 중학교를 비롯하여 고등공민학교,각종학교,산업체 부설학교

및 산업체 특별학급이 있다.중학교는 초등교육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중등교

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수업연한은 3년이다.고등공민학교는 중학교과정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을 초과한 자 또는 일반 성인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중등교육 및 직업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수업연한은 1년 내지 3년으로

하고 있다.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으로 수업연한은 3년이다.다만,고등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전일제의

과정 외에 시간제 또는 통신제의 과정을 둘 수 있는데,시간제 및 통신제과정의 수

업연한은 4년으로 하고 있다.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일반 고등학교,특수목적

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로 구분한다.특수목적고등학교는 특수 분

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

의 고등학교,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 전

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

교와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

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로 분류한다.특성화고등학교는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을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다.

2)북한의 교육제도

북한의 학제는 해방이후 소련의 교육제도를 모방하여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서

⌜학교사업개선책에 관한 결정서⌟를 통해 5-3-3-4학제를 도입하였다.그 후 몇차

례 개편을 거쳐 4-6-4유치원 2년,인민학교 4년,고등학교 6년,대학교 4~6년으로

변경되었다.

2013년에 들어서는 북한은 2년 과정이었던 북한은 2년 과정이었던 유치원의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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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1년을 소학교 과정에 포함시키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학재 개편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학제는 유치원 1년,소학교 5년,초급중학교 3년,고급 중학교 3

년,대학은 4~7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소학교부터 고급 중학교까지 ⌜11년 의무교

육제⌟를 실시하고 있다.

소학교는 남한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단계로 기존의 4년에서 5년으로 수업연한

이 1년이 길어졌으며,초급·고급 중학교는 남한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단

계로 기존에는 초급중학교가 2년,고급 중학교는 4년에서 초급중학교 3년,고급중

학교 3년으로 변경되었다.그리고 초급·고급 중학교 과정 후 출신 성분이 좋고 성적

이 우수한 5% 정도의 학생만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또한 당 유일사상 체계가

확고하고 계급적 각성이 높으며 당과 혁명을 위하여 충실하게 복무할 수 있는 사람

이어야 하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나 제대군인,노동자 등 기종업자 중 지·덕·체를

갖춘 자로써,각 도 및 시·군에 조직되어 있는 ‘대학 추천위원회’의 사상 검토를 비

롯 대학입학자격고시를 치러야 한다.

종합대학은 김일성종합대학,김책공업종합대학,고려성균관대학 3개이며 평양외국

어대학 등 280여 개의 단과대학이 있다.각 도에는 우리나라의 지역 국립대학과 같

이 농업대학,의학대학,사범대학이 있다.이 밖에 체육 및 예술전문학교와 기술계

전문학교가 있다.대학에서는 주체철학,혁명역사,주체정치경제학을 공통과목으로

이수해야 하며 특히 영어,중국어,러시아어 등 외국어 1개 이상을 수료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의 학위 종류는 우리의 석사에 해당하는 학사,박사 그리고 명예칭호인 원사

가 있으며 대학 졸업생들에게는 우리나라와 달리 학위를 수여하지 않고 전문가나

기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대학을 졸업하고 학업을 계속하려면 연구원과 박사

원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연구원 과정은 남한의 석사과정에 해당하고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박사원은 남한의 박사과정에 해당하는 박사학위를 수여하고,연구원과 박

사원은 김일성대학을 비롯한 주요 대학과 과학원,사회과학원 등 연구 기관에 설치

어 있다.

3)남북한의 교육제도 비교

남북한의 교육제도는 서로 상이한 두 체제의 사회적 성격을 바탕으로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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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학제
학

년

연

령

학

년
북한의 학제

고

등

학

교

대 학 원
19 25 20

고

등

교

육

18 24 19

대학

4~6

교

육

대

학

방

송

통

신

대

기

술

대

17 23 18

전

문

대

16 22 17

기

술

대

산

업

대

각

종

학

교

15 21 16

14 20 15

대학

사범대학

(4~6년)

13 19 14
교원

대학

3년

중

등

학

교

고
등
학
교

(3년)

방
송
통
신
고

산
업
체
부
설
고

산
업
체
특
별
학
교

고
등
기
술
학
교

각
종
학
교

12 18 13 고등

전문

학교
11 17 12

10 16 11

11년

의

무

교

육

기

간

고급 중학교 3년
중

등

교

육

중
학
교

(3년)

산
업
체
부
설
중

산
업
체
특
별
학

고
등
공
민
학
교

각
종
학
교

9 15 10

8 14 9

7 13 8

초급 중학교 3년

초

등

학

교

초등학교(6년)

공

민

학

교

6 12 7

5 11 6

4 10 5

인민학교 5년

초

등

교

육

3 9 4

2 8 3

1 7 2

6 1

5 유치원 1년
학

교

전

학

교

전

유치원 4
탁 아 소

유아원 3

의 변천과정을 거쳐 현재의 학제로 발전해 왔다.남북한 교육제도를 비교해보면 다

음<그림 Ⅵ-1>과 같다.

※ 출처: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등 참조

〔그림 Ⅵ-1〕 남북한의 학제 비교

첫째,남북한의 학제에 있어서 학교 단계별 수업연한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남

한의 기본학제는 초등교육 6년,중등교육 6년,고등교육 4년으로 되어 있는데 북한

은 초등교육 5년 중등교육 6년 고등교육 4년 학제를 운영하고 있어 수업연한에서

북한은 남한보다 1년이 짧은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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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남한은 부모의 신분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자유경쟁에 따라 교육의 기회를

획득하여 진학함으로써 신분상승이 가능한 단선제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북

한은 특수계층의 자녀를 위해 특수학교를 설치하는 등 출신성분과 정치사상의 성향

이 교육기회를 획득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요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을 야기할

문제를 안고 있으며 예·체능 특기자와 성인교육을 위한 교육체제를 별도로 마련하

는 복선제의 학제를 채택하고 있다.따라서 북한의 경우 겉으로는 계급구분이 없는

인민의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출신성분에 의해 차별 받는 불

평등한 교육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모순점을 갖고 있다.

셋째,교육제도 중 공통적인 부분은 남북한 모두 보통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제도

화 시켰다는 점이다.북한은 인민학교 5년,고등중학교 6년까지 포함하여 총 11년제

의 의무 교육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남한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을 포함하여

9년간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특히,북한은 고등학교 6년 과정 모두를 무상의

무교육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남한은 중등 3년 과정만 의무교육 대상에 포

함시키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넷째,남한의 교육제도는 미국식의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단선행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면서 자율성 신장,개성의 신장,개성의 존중,그리고 교육기회의 확대를 시

도하였다.그러나 북한의 기본학제는 소련식 노동 통일학교의 기본 골격을 도입하

여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 적합한 새로운 인간상의 교육목표를 구현에 초점을 맞추

었고 교육과 노동을 연결시켜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진실한 혁명가로서의

임무와 기능을 연결시켜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기르는 데에 역점을 두었다.

다.남북 교육행정체제 비교

1)남한의 교육행정

한국의 교육행정체제는 중앙교육조직 행정과 지방교육조직 행정으로 구분된다.

중앙교육조직 행정이란 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중심으로 한 통제,지휘,감독이

나 행정적 결정권 등에 관한 중앙정부의 교육행정 조직을 의미한다.

중앙교육조직행정은 교육부가 중심이 되지만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정부조직법

및 교육부직제 등의 규정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무회의까지를 중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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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조직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본래 행정조직이란 행정권의 행사를 위한 조

직으로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소속되어 있다.따라서 교육행

정에 대한 행정권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교육부를 통하여 행

사되고 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비롯하여

교육에 관한 대통령령의 발포,주요 교육공무원의 임명은 물론,국무회의의 의장으

로서 교육정책수립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 및 기타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기관이며,정

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기관으로서 교육행정에 관해서도

최고의 심의 의결기관이 된다.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교육정책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명을 받

아 행정의 각부를 통괄하는 권한과 총리령을 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육

부에 권한을 행사한다.이와 같은 국무회의나 국무총리는 각 부처간의 정보를 분배·

교환하는 조정기관으로서 교육정책에 관한 타 부처의 이해를 넓히고 협조를 촉진시

키는 등 종적·횡적 조정기능도 가능하다.또한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의 교육정

책에 관한 지시를 논의하기도 하고 교육부장관이 제출한 사항이 국무회의에서 논의

되어 대통령에게 상달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앙교육행정 조직의 핵심은 교육부 조직이다.즉 교육에 관한 모든 정책

을 계획하고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고 평가하는 총책임은 교육부에 있다.그런데 교

육부장관은 교육에 관한 중요계획이나 정책은 국무회의에 상정하기에 앞서서 관련

부처에 합의를 얻어야 한다.즉 교육부는 중앙교육행정에 영향을 주는 정부내 유관

각 부처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교육부는 국가 교육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며 교육관계 법령과 대통

령의 지시,명령 및 국무회의의 결정에 따라 국가의 교육에 관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평가하는 최고의 교육행정기관이다.

교육부의 조직은 벙부조직법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

다.교육부의 직무는 학교교육,평생교육,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교육부

장관은 중앙교육행정 조직의 최고 책임자로서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 있다.교육부

장관 산하의 중앙교육행정 부서에는 차관,실장,국장,과장 등 계선으로서의 하부

조직이 있으며 이들은 장관의 보조기관이다.또한 교육부에는 중앙교육심의회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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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한 각종 자문위원회가 있어서 가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밖의 교육부의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국립교육평가원,중앙교육연수원,

국제교육진흥원 및 국립특수교육원 등이 있으며 산하단체로서는 한국정신문화연구

원,한국교육개발원,UNESCO 한국위원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한교원공제회 등

이 있다.

2)북한의 교육행정

북한의 교육행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권력과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북한

의 노동당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그 중에서도 권력의 정점인 노동당 총비서는

노동당 최고인민회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헌법 및 법령을 수정할 수 있으며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석을 선거할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을 지닌 기관이다.

북한의 주석은 행정의 수반이며 국가의 주권을 대표하고,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

지도하며 정무원을 지도한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헌법상의 주석의 주요권한은

다음과 같다.① 주석은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의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국방위

원회 위원장이며,국가의 일체무력을 지휘 통솔한다.② 주석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을 공포하고,명령을 발포한다.

③ 주석은 특사권을 행사하고 외국의 조약비준 및 폐기,외국대사의 신임장·소환장

을 접수한다.

이와 같이 주석은 국가주권의 대표이며,행정의 수반으로 절대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중앙인민위원회는 북한의 헌법상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

지도기관이며,국가수호를 위한 행정의 최고 의결기구이다.그러나 주석이 수장이므

로 실제에 있어서는 주석의 보좌 내지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중앙인민위원회의 헌법상의 임무와 권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①

국가의 대외정책을 입안하고 정무원과 지방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

다.② 사법,검찰,국방 및 국가정치 보위부의 사업을 지도한다.③ 헌법,최고인민

회의 법령,주석명령,중앙인민위원회 정령결정,지식,집행을 감독한다.④ 정무원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각 부장,그 밖의 정무원들을 임명·해임한다.⑤ 대

사·공사의 임명 및 소환,중요 군사간부의 임명 및 해임,그리고 장령군사칭호를 수

여한다.⑥ 훈장,명예칭호,군사칭호 및 외교관 직급을 제정하며 훈장,명예칭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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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여한다.⑦ 대사의 실시,행정구역의 개편 및 전시상태의 동원령을 선포한다.

이와 같이 북한은 일체의 국가 기구와 사회조직이 최고의 권한을 지닌 당의 지배

아래 당의 노선과 정책을 집행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당 국각의 사회주의 체제이다.

이에 따라 중앙 인민위원회는 주석을 최고정점으로 한 입법,사법,행정의 3권을 지

도·감독하는 국가의 최고지도관이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중앙교육행정의 조직은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산하의 과학교육부가 관장하고 있다(김재우,1996).

※ 출처:통일교육원,⌜북한이해⌟ 서울:통일교육원,p.267

〔그림 Ⅵ-2〕 북한의 중앙교육행정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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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북한의 중앙교육행정

북한의 교육행정은 중앙집권적인 형태이다.교육행정은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지

도,감독,평가하는 노동당과 그 정책을 집행하는 정무원이 이원적인 체계를 이루

고,당과 교육행정조직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

북한은 노동당이 권력구조의 핵심을 이루면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노동당은

당대회가 형식상 최고지도기관이지만 실제로는 당중앙위원회가 당사업을 관장한다.

구체적으로는 당중앙위원회에 속한 정치국과 비서국이 사업을 전담한다.정치국은

당대회의 결정에 따라 당의 정책을 수립하고 노동당의 사업을 결정하며 지도한다.

비서국은 당의 중추기관으로서 각 부서를 총괄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비서국 산하의 각 부서가 영역별로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교육정책 역시당중앙위원회가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을 총괄적으로 지도·감독한다.

정치국이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비서국이 교육의 당면과제를 결정하여 그 집행

을 지도하고 감독한다.그리고 비서국 산하의 과학교육부가 교육에 관한 세부적인

집행지침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집행을 지도하고 통제한다.

교육행정은 정무원의 교육위원회가 관장하는데,교육을 비롯하여 도설글 관리하

고 교육에 관한 예산편성과 구체적은 시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그리고 행정부인

정무원은 내각으로서 중앙인민위원회 산하에 있으며 최고 책임자는 총리이다.정무

원은 헌법상 정책결정권을 갖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이것은 형식적이며 실제로는 노

동당의 결정상항을 집행하는 기관에 불과하다.이와 같은 정무원의 헌법상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정무원 직속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의 행정·경영지도,각 부서의 경제지도,각종

위원회 등의 사업을 지도한다.② 정무원의 직속기관을 신설·폐지한다.③ 인민경제

발전계획 작성 및 실행대책을 수립한다.④ 국가 예산편성 및 실행대책을 수립한다.

⑤ 농업,공업,대내외 상업,건설,운수,체신,국토관리,도시경영,과학,교육,문화

및 보건 등의 사업을 집행한다.⑥ 화폐 및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⑦ 외국과의 조약체결 및 대외사업을 한다.⑧ 인민무력 건설에 대한 사업

을 한다.⑨ 사회질서유지,국가이익보호,공민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⑩

정무원의 결정이나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을 적발한다.등이 헌법상에 나타난

정무원의 주요기능이다(김재우,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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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원의 교육위원회는 교육행정을 주관하며,교육을 비롯하여 출판과 도서를 관

리하고 교육에 관한 예산편성과 구체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출처:김순배(1993),북한의 교육에서 재구성

〔그림 Ⅵ-3〕 북한의 교육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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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북한의 지방교육조직 행정

북한의 지방교육 행정은 정무원 교육위원회 보통교육부 산하에 있으며 각 시·도

인민위원회의 행정위원회와 시·군 인민위원회의 시·군 행정위원회가 지방교육 행정

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즉 시·도 행정위원회 산하에는 교육국이 있고 시·군 산하의 시·군 행정위원회에는

교육부가 설치되어 지방교육 행정을 관장하고 있다.그런데 이들 지방교육 행정의

조직은 상부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그 임무로 되어 있다.

북한 교육행정의 지도·감독의 행정체계는 노동당의 정치국 산하의 비서국에서 전국

을 통괄하며 지도·감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그리고 정무원 교육위원에서는 시·

도 행정위원회 교육국을,시·도 행정위원회 교육국에서는 시·군 행정위원회 교육부

를 지도·감독하고 있다.각급 학교 경영은 학급 학교의 학교 당 위원에서 지도·가독

을 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방교육행정 조직을 살펴보면 시·도 행정위원회 교육국에는

교육방법 연구회를 비롯하여 보통교육담당,기술교육담당,성인교육담당,국영교육

담당,체육교육담당,통계담당,경리담당 그리고 간부부로 조직되었고,시·군 행정위

원회 교육부는 시·도 조직과 유사하게 교육방법 연구회를 비롯하여 보통교육담당,

기술교육담당,성인교육담당,원아교육담당,통계담당,경리담당 및 간부부 등으로

조직되었다.

특히 지방교육조직 행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교원대학,사범대학 그리고 단과대학

을 비롯하여 성인대학인 공장,농장,어정대학 등이 모두 시·도 행정위원회에 소속

되었으며,유치원,인민학교,고등중학교 및 고등전문학교,그리고 직장단위 고등전

문학교,근로자 고등학교 등은 모두 시·군행정위원회 교육부 소관으로서 조직되어

상당한 분권화가 형식상으로는 이루어져 있다.이와 같은 지방교육행정 조직은 다

음〔그림 Ⅵ-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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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북한연구소,⌜북한총람⌟ (서울:북한총람,1994),p.1269.

〔그림 Ⅵ-4〕 북한 지방교육행정조직

이상과 같이 북한의 교육행정 체제는 중앙의 노동당,중앙인민위원회,정무원 교

육위원회,시·도 인민위원회 행정위원회,시·군 인민위원회 행정위원회 등의 개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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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으로 체계화되고 최하부의 각급 단위학교로 연결되어 노동당의 교육정책을 일선

학교에서 구현하도록 되어 있다(김재우,1996).

(3)북한의 학교교육조직 행정

각 급 학교는 당과 내각의 지도 및 통제를 받아 교육을 실시한다.학교의 행정조

직은 학교장과 학교단위 초급당위원회위원장인 부교장 그리고 각 분과와 경리주임

증으로 이루어져 있다.그리고 학교장의 자문기구로서 학교평의회와 교육방법 연구

회가 있고 학교의 중간 관리층으로서 교무주임,교육주임 그리고 경리주임 등을 두

고 있다.인민학교의 경우는 교무주임의 산하에 담임교원이 배치되고,고등중학교의

경우는 교육주임 산하에 전공교과교원을 배치하여 수직적으로 개선조직으로 이루어

지도록 제도화하였다.중학교에서는 교과별 분과가 조직되어 있고,소학교에서는 학

년별로 분과가 조직되어 있다.또한 학교 당위원회가 있고 이 당위원회 산하에 교

원사회단체,학생사회단체 등의 사회정치활동조직이 있다.

당우위의 통치체제에서 당의 통제력은 학교교육의 정치문제 지도에 국한된 것이

아닌 실제 학교운영의 전반에 걸쳐 행사되고 있다.이에 따라 학교 당위원회위원장

의 권한은 학교관리,운영의 책임자인 교장의 권한을 능가한다.이러한 점에서 북한

의 교육행정체계는 교육부문에 당의 개입이 제도화된 교육의 당적 통제체제라는 특

성을 지니고 있다(통일교육원,2008).

북한 학교행정체제에서 주목되는 것은 각 학교에 학교 당 위원회가 있어서 학교

장이 학교운영에 관한 문제의 결정에 앞서 그 학교 당 위원회에 파견된 노동당의

당세포와 지역사회 간부들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이와 같은 학교

행정체제는 다음 〔그림 Ⅵ-5〕와 같다.



- 54 -

※ 출처:국제관계 공동연구소(1975),북조선연구,p.45

〔그림 Ⅵ-5〕 북한 학교교육행정조직

2. 남북 교육협력 사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에 대해

연설하면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3대 제안을 발표하였다.첫 번째는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를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유엔과 함께

하는 북한 모자 패키지 사업 추진이다.두 번째는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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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 구축으로 복합농촌단지 조성,경제개발 협력,그리고 남·북·러 및 남·북·중 3각

협력 사업 추진이며 마지막으로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역사·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장려,북한인력 경제교육,미래세대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을 제안했

다.

사실 경제적인 수치로만 따졌을 때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론’은 근거 없는 정

치적 발언이 아니다.골드만삭스 보고서에 의하면 한반도 통일시 GDP 규모는

30~40년 내에 프랑스,일본,독일을 넘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결과

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통일의 과정’을 준비해야 한다.통일의 과정이란 남북한의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 없이는 심각한

통일 후유증을 낳게 될 것이다.

예시로 독일은 통일 이후 동독 마르크와 서독 마르크의 화폐통합 문제,동독과

서독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일비용 조달 문제,그리고 동독과 서독의 생

활수준 차이에서 나타나는 패배감과 열등감과 같은 괴리감이 깔린 의식의 차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점이 준비 없이 나타났다(정용길,1999).남·북한 또한 독일과 같

이 통일이 된다 하여도 통일 후 발생할 문제점들은 통일 전 남·북한이 겪고 있는

갈등들,그리고 독일이 경험했던 문제점들보다 크게 다가올 것이다.왜냐하면,남·북

분단은 벌써 6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다.이 기간에 남·북한은 같은 한

민족이라고 하지만 언어,사회,문화,경제,그리고 역사 등에서 너무나도 큰 이질성

과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통일을 이루기는

힘들 것이다.설사 통일을 이룬다 하여도 그에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나 통일의 비

용은 독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라 예상된다.

이러한 남북 이질성 및 통일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교육협력이다.사실 북

한의 교육협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교육·학술 교류가 2000년대 초

반 꾸준히 이루어졌다.2004년과 2005년 평양에서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공동으로

북한의 교원직업동맹과 교원 교류 공동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2010년에는 동북

아교육문화재단의 지원으로 평양과학기술대학교(PyongyangUniversityofScience

& Technology)가 북한에 설립되었다.

따라서 남한의 교육 분야 지원과 국제사회의 교육지원 경험을 분석하여 통일 이

후 남북한 교육통합에 정책 방향에 시사점을 얻고자 함이다.이를 위해 가장 대표

적인 국제사회의 대북 교육지원 정책과 전략을 고찰하고,다음으로 한국 정부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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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체의 대북 교육지원 현황을 분석할 함으로써 남북한 교육통합을 활성화하기 위

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가.국제사회의 북한 교육지원 현황

1990년대 이후 국제사회는 매년 북한 GDP의 1%를 상회하는 인도주의적 대북지

원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국제 NGO이다.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공식화된 것은 1995년 대홍수를 계기로 북

한정부가 외부세계에 공식적인 대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호소하면서 부터이다.국제

NGO들의 대북 진출은 초기에 조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으나 지원이 활

성화되면서 조직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지원 경로는 크게 다자지원과 양자 지원으로 대별된다.다자지원은 UN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지원체계하에 수행되는데 2004년까지 유엔합동호소(CAP:consolidated

appealsprocess)절차에 의해 진행되었다.이러한 유엔합동호소에 의한 다자간 통

합지원은 2005년부터 폐지되어 다시 개별 지원으로 전환되었다.한편 양자지원은

북한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국과 중국 정부,그리고 주로 한국 NGO들에 의

해 추진되고 있다.2000년 6.15정상회담 이후 한국정부 NGO의 대북지원이 급증하

면서 전체 대북지원 금액 중에서 양자 지원 금액이 다자지원 금액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UN의 북한 교육지원 현황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인도주의적 지원 차원에서 식량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유엔합동호소에 의한 대북 지원 중 식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89.1%에 이른다.식량 다음으로는 보건(6.1%),농업(3.2%),물과 위생(1.1%),교육

(1.1%)순이다.최근에 농업 분야의 지원 비중이 비교적 높았으나 그 비중이 점차

낮아지다가 2003년 소폭으로 증가했다.2002년부터는 식량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보건 분야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다.식량 지원 이외의 분야별 북한 지원의 특

징이 최근 들어 분야에 집중되고 있음은 2007년도 분야별 지원 실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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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식량 76.2 84.8 93.9 93.7 95.1 96.8 93.7 88.4 79.4 89.1

농업 13.1 3.7 2.8 2.0 2.0 0.9 0.7 1.7 2.0 3.2

교육 - - 0.3 - - 0.1 0.1 0.7 1.1 0.2

보건 10.0 10.4 1.3 2.5 2.5 1.9 3.4 8.3 12.6 6.1

물과위생 - 1.0 1.6 - - 0.1 1.8 0.7 4.5 1.1

조정·지원 0.6 0.1 0.1 0.4 0.4 0.2 0.3 0.2 0.4 0.3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Ⅳ-1>유엔합동호소에 의한 분야별 대북 지원 동향(1996~2004)

(단위 :%)

※ 출처:UNOCHA,FinancialTracking Database,1996-2004(http://www.reliefweb.int),

김영훈 ⌜식량난 이후 북한의 농업과 농정변화 분석, 1995-2005년⌟(서울: 한국

농촌경제연구원,2006),63쪽에서 재인용

분야별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실은 보건 분야와 함께 교육 지원이

중가하고 있는 점이다.교육 지원의 비중이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조금씩 증가하

고 있다.2001년 0.1%에서 출발하여 2002년 0.1%,2003년 0.7%,2004년 1.1%로 꾸

준히 중가하고 있다.이러한 수치는 선진 공여국의 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가에 대

한 지원에 있어서 빈곤퇴치와 개발을 목표로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

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대표적 사례로 2002년의 경우 OECD/DAC회원

국들은 ODA(OfficialDevelopmentAssistance:공적 개발원조)전체 지원액의

8.7%,2003년에는 7.7%를 교육훈련 분야에 지원하고 있으며,교육 분야 지원은 점

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신효숙,2007).

UNOCHA의 FinancialTrackingDatabase통계는 상황에 따라 보건과 교육을 분

리하여 교육 분야 통계를 별도로 편성할 때도 있고,교육 분야 지원액이 적을 경우

에는 교육 지원이 보건 분야에 포함되어 제시되기도 한다.따라서 2007년도 분야별

지원 실적에 교육 지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교육 지원이 이

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2)UNICEF의 북한 교육지원 현황

UNICEF는 북한교육의 현실에 대해서,“북한의 초등 및 중등교육은 무상의무교육

이며 17세기까지의 모든 학생들이 일반교육의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다.그러나 경

제적 어려움은 교과서,학교 기자재,긴 겨울 동안 난방 연료의 부족을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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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총 필요금액(US$) 재원부족액(US$) 모금된 액수(%)

식량안보 및 농업 109,000,000 68,752,053 36.9

건강 24,100,000 18,056,649 25

영양 9,500,000 4,667,245 50.9

고 하였다.또한 학습방법들은 국제적 발전의 수준으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며 이러한 모든 요소가 교육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기초적 건강과

물,교육 서비스를 포함한 정부 관련 부처의 부족한 관리 능력은 역량 개발의 필요

를 강조하고 있는 투입 및 프로젝트 실행의 전달과정에 있어 발전을 제한하고 있다

고 평가하였다.유니세프의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북한의 기초교육 분야의 지원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곽재석 외,2005).

첫째로,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5개도(양강도,함경남도,함경북도,황해남도,

황해북도)의 모든 초등학생과 유치원생들에게 교과서와 수업에 필요한 기초 준비물

의 지원을 목표로 설정하였다.이 목표 하에 매년 교과서용 종이 220톤을 제공하였

고,북한 아동 65만 명이 유니세프가 제공한 종이로 제작된 교과서와 문구 세트를

지원 받았다.

둘째로,10개의 목표 지역,구에서는 지정된 학교에 학교 외적 환경 및 학습 효과

향상을 위한 개선계획을 실행하고 있다.선정된 10개 학교는 시범학교로서 개선 계

획에 따라 시설을 확충하고 개선하였다.

셋째로,북한의 학교 교육과정에 아동의 권리,HIV/AIDS및 생존기술 교육(life

skillsbasededucation)을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

넷째로,환경 요소들을 감안한 2학년 5학년용으로 4개 과목에 대한 학업성취테스

트가 개발되어 우선 3개 학교에서 실시되었고 앞으로 25개 학교에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다섯째로,전국 학교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EMIS)의 설치를 목표로 본 계획에 선

정된 군 교육청에 컴퓨터를 지원하며,학교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위한 자료를

입력하고 그 결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교원 훈련을 실시한다.

2013년도 UNICEF의 분야별 요청액에 대한 모금지원현황은 <표 Ⅴ-3>과 같다.

<표 Ⅳ-2>UNICEF의 2013년도 분야별 요청액에 대한 모금지원 현황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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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6,420,000 5,430,674 15.4

교육 1,070,000 1,013,720 5.3

총계 150,090,000 97,920,341 34.8

※ 출처:UNICEF,⌜HumanitarianNeedsandPrioritiesDemocraticPeople'sRepublicof

Kore⌟

유네스코는 2013년도 사업을 위해 <표 Ⅴ-3>에서와 같이 식량안보 및 농업,건

강,영양,위생,교육 분야에 대략 1,500만 달러를 책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교육

분야는 107만 달러로 전체에서 0.7%를 차지하고 있다.개별국가 및 NGO 단체,개

별 기부자들의 기부로 이루어지는 사업예산은 당초 계획과 달리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2013년 총 필요금액의 34.8%만 달성했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단지 목표

금액의 5.3%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나.남한의 북한 교육지원 현황

교육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원 단체로는 굿네이버스,나

눔인터내셔날,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남북어리이어깨동무,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본부,우리겨례하나되기운동본부,한국복지재단,한국 JTS,한민족복지재단 등을 들

수 있다(윤종혁 외,2006).또한 주목할 점은 2004년 용천 폭발 사건을 계기로 교사,

학생을 비롯한 전 국민의 호응 하에 용천소학교를 재건하였고,이는 북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사회의 지원정책이 인도적 지원에서 개발협력으로 전환하고 있듯이,북한에

대한 교육 분야 지원도 차츰 긴급구호에서 개발협력 차원으로 지원의 방식을 전환

해 가고 있다.따라서 지원사업의 내용이 소모성 단순물품 지원에서 교육기반시설

지원물품으로,비계획적·일회적 지원에서 계획적·장기적인 지원으로,물적 교류에서

인적 교류의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러한 인식에서 교육 분야에 있어

서도 개발지원의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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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체

-지원 사업 구분 및 지원내용

영양개선 사업
(영양·보건 분야
연계프로그램)

교육환경개선 사업

교육프로그램
교류 사업교육물자지원

교육인프라
(교육환경 

과학화·학교 
개보수)

굿네이버스
-육아원에 기본
생필품 및 영양
식 지원

-교과서용 종이(서
울시교육청과 함께)
-아동용품 및 교구
-학교개보수물품
총 $3,301,391

-어학실습기자재
-평양·남포 육아원 
외 7개 육아원에 대
한 개보수 및 신축
사업

경남도교육청

-경남도와 경남통일
농업협력회 등이‘북
한학교돕기경남교육
협의회’구성, 교육기
자재 지원 및 평양 
소학교 재건축사업 
계획

남북경제문화협력
재단

김일성종합대학 도
서관 현대화 사업

남북어린이
어깨동무

-콩우유 급식
-생필품 및 영양식 
지원

-연필공장 운영자재
-학용품 제조설비 
및 원자재
-보육시설 개보수 
물품 등
총 $684,278

-학용품 공장건설
-평양어깨동무어린
이병원 건립
-어린이 보육시설 
개보수 등

남북나눔
인터내셔널

-기본생필품 및 영
양식 지원

-교과서용 종이비닐
-아동가구 등
총 $222,131$

동북아교육
문화협력재단

-함북 어린이집 10
여  곳에 영양식 지
원

-교육기자재, 학용
품 총 $66,310

-라선어린이집 건립
-평양과학기술대학
건립

-평양과학기술
대학과 남북한
간 인력양성 
협력프로그램 
계획

대한적십자사 기본생필품 및 영양
식 지원

-학용품 세트
-학생용가방 등
총 $361,003

용천돕기운동본부
-교육용 비품
-학교비품 등
총 $231,544,563

우리겨레하나
되기운동본부

기본생필품 및 영양
식 지원

-교과서용 종이, 공
책
-김일성종합대학 기
숙사의 학생복지후
생용품 등

-남북교육협력
추진위원회 구
성을 통한 학
술 · 교 육 교 류 
추진

우리민족서로
돕기운동

기본생필품 및 영양
식 지원

-학용품
-교과서용 종이
총 $825,143

-하나프로그램
센터와 북한 
소프트웨어 전
문인력교육

월드비전 기본생필품 및 영양
식 지원 -책가방 $9,100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기본생필품 및 영양
식 지원

-학용품 등 
$99,923 교육기자재 지원

유진벨 기본생필품 및 영양
식 지원

-학용품 등
$437,766

천주교한마음
운동본부

기본생필품 및 영양
식지원

-가방 및 학용자재
$118

통일준비
네트워크 -노트 등$22,833

평화의 숲 -공책 $10,450

<표 Ⅳ-3>교육 분야 대북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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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통일
문화재단

기본생필품 및 영양
식지원

-교과서·공책용종이
-인쇄기 자재 등
총 $1,064,196

한국 JTS 기본생필품 및 영양
식지원 -학용품등 $14,995

한민족복지재단 기본생필품 및 영양
식지원 -학용품등 $30,005

교원단체 -교과서용 종이
-학용품,교육기자재

-남북교육자
교류
-6.15남북공
동수업

한국복지재단
-통일빵공장 설립 
및 운영
-육아원 영양개선

-개성육아원 등 5개 
육아원의 개보수 사
업

교류협력기반
조성사업
(경제)

개성공단내 직
업훈련 센터 
설립 지원
(2007년 11월 
개원 예정)

2007년도 포
항공대의 북한
경제인력양성 
사업 지원

※ 출처:대북 교육지원 활성화와 개발지원,현대북한연구 10권 2호(서울:북한대학

원대학교,2007)

위 표에서 보듯이 각 단체들은 나름대로 지원 분야를 ‘특화’하면서 지원의 효율성

과 전문성을 꾸준히 제고시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들 단체 중 동북아교육문

화협력재단은 북한에 평양과학기술대학교(Pyongyang University ofScience &

Technology:PUST)대학을 설립하여 특화된 교육지원 하고 있으며 실지적으로

평양과학기술대학교가 북한 교육협력에서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평양과학기술대학교 설립 사례

평양과학기술대학교(PyongyangUniversityofScience& Technology:PUST)

은 2001년 남측의 동북아교육문화협력 재단과 북 교육성의 합의로 평양시 낙랑구역

보성리 승리동의 100만m2의 부지에 2009년 9월에 완공한 북한 최초 사립대학으로

한반도 분단 60년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민족화해와 상호 번영을 목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대학으로 설립되었다.평양과학기술대학교(PUST)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선진적 교육 구조와 설비로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다.평양과학기술

대학교(PUST)는 선진적인 대학 구조와 선진 설비로 운영되며 우수한 인재를 길러

통일조국의 미래를 담당할 우수한 지도자와 각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에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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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두고 있다.

둘째,현대화,과학화,세계화를 통하여 민족번영에 이바지하는 대학이다.평양과

학기술대학교(PUST)에 개설된 정보통신 컴퓨터 및 전자,산업경영,농업 식품공학

분야를 통해 배출된 인재를 통하여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과학기술분야와 생산의 가

치를 창출하고 부강한 조국 건설에 일익을 담당한다.

셋째,국제무대에서의 경쟁력을 키우고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대학이다.세계에서

뛰어난 대학 및 연구소와 활발한 학술 교류를 통해 세계 석학들과 함께 만나 토론

하는 장을 만들고 평양과학기술대학교(PUST)의 우수성을 인정받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선진기술을 개발하여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다섯째는,IT 인력 양성소를 개설하고 IT 산업을 주도하는 대학이다.평양과학기

술대학교는 정보 통신대학 교육과정을 통하여 훌륭한 IT전문 인력을 배출함으로써

IT발전을 담당하고 IT기술을 수출하여 조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

여섯째는,지식산업복합단지를 통해 학문과 산업을 연결하는 대학이다.지식산업

복합단지(Academy-IndustryComplex)구축으로 말미암아 한국과 외국의 기업,연

구소,대학 분소를 유치하여 PUST 학생들을 활용하여 연구 개발을 통한 특허 등

지적재산권(IntellectualPropertyRights)획득과 지식의 산업화와 상업화를 도모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동북아 지역 경제 발전의 주도를 잡는데 이바지하는 대학이다.탁

월한 국제언어교육과 학제간 교육 등 독특한 선진교육 기법으로 맞춤형 인재를 양

성하여 동북아시아 지역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데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이와 같은 평양과학기술대학교(PUST)설립목적을 바탕으로 현재 명예총장인 박

찬모 총장은 “교육이념으로서 실용성,창의성,국제성으로 국제적인 인재 양성을 지

향하는데 그 의의를 두었으며 실천 강령으로는 창의,협력,봉사 정신을 강조함으로

써 동북아 시대를 선도할 지도자 자질을 소유 할 수 있게 육성할 계획이다“(박찬모,

2012;131-132에서 재인용)라고 하였다.

평양과학기술대학교(PUST)의 현재 개설된 학부는 농업생명과학부(Agriculture

andLifeScience,ALS)와 전기컴퓨터공학부(ElectricalandComputerEngineering,

ECE),국제금융경영학부(InternationalFinanceandManagementIFM),외국어과

(ForeignLanguageDepartmnet,FL)이며 앞으로 보건의료(PublicHealthcare,PH)

가 개설될 예정이다.또한 2013학년도 봄 학기에는 경제법과 재정법 과목이 개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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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월 주요연혁

2001
5월 평양과학기술대학교(PUST)건립 계약 체결

6월 남측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사업 승인

2002
6월 평양과학기술대학교(PUST)착공식

11월 건설 장비 탁송식

2003
10월 평양과학기술대학교(PUST) 토목공사 개시

11월 제1차 남북학사 협의(연길)

2004
4월 평양과학기술대학교(PUST)건축공사 개시

12월 학사동 골조 공사 완료

2005
2월 2차 남북 학사 협의(연길)

12월 학사동,종합관 등 10개동 골조공사 완료

었다.교수진들의 국적은 미국이 가장 많고 캐나다,영국, 호주,뉴질랜드,네덜란

드,독일,프랑스,핀란드,중국 등 47명이 강의를 담당하며 모든 강의는 영어로 진

행된다.평양과학기술대학교 (PUST)입학생들을 살펴보면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

공업종합대학 등에서 2~3학년에 재학하다 전공분양에 우수하고 영어에 능통한 학생

들을 추천받아 면접 및 필기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이 대부분이며 첫 해에는 학부

100명과,대학원 60명이 입학으로 시작하였다.대학원인 경우는 학교를 졸업 후 6개

월 간 연구소나 기업에서 연수를 받고 선발된 학생들이다(박찬모,2012).

(1)주요연혁

평양과학기술대학교(PUST)는 연변과학기술대학(YUST)성공과 know-how의 기

반으로 세워진 대학으로써 북측 정부는 오랫동안 연변과학기술대학(YUST)성장

과정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중국 사회주의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을 지켜보았다.특별히 김정일 위원장의 북경,상해 방문 이후 IT 분야의 성장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연변과학기술대학(YUST)의 설립자인 김진경 총장에게 북측 내

에 정보통신 대학을 설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이와 함께 북측은 평양에 백만 제

곱미터의 대학 부지제공과 남측의 비영리 사단법인인 동북아교육문화재단에게 2011

년 3월 평양과학기술대학교(PUST)설립을 인가를 허락하였다.2001년 대학설립 인

가로 시작하여 2010년 첫 개학까지 10년이 걸렸으며 설립 발자취는 다음과 같다.

<표 Ⅳ-4>평야과학기술대학교(PUST)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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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월 3차 남북 학사 협의(평양)

5월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지원

7월 4차 남북 학사 협의(연길)

2007 1월 디지털캠퍼스구축 협의/평양

2008 12월 대학건물 17개동 건축마무리

2009 9월 준공식 및 공동운영총장 임명식(9.16)

2010
4월 5차 남북 개학준비 학사협의(연길)

6월 대학원생 선발 및 학사안 준비

※ 출처:평양과학기술대학교(PUST)홈페이지에서 재구성함

(2)위치 및 시설

평양과학기술대학교(PUST)는 평양시 낙랑구역 보성리 승리동에 캠퍼스가 자리

잡고 있으며 대지는 북한이 50년간 대여해준 것으로 약 30만 평에 시설면적은 2만

4천 평을 차지하고 있다.대학 건축에 투입된 조기 자금은 약 400억이다.20010년 9

월 개교 당시에 건축이 완료된 건물은 행정 및 강의동,종합생활관(식당,도서관

등),복지관(의료실,사우나,이발소 등)방문자 숙소,교수 숙소,대학원생 숙소,학

부생 숙소 등 총 17개 동이다.광케이블로 연결된 디지털 캠퍼스에는 북한 유일의

대학원생이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실이 있으며 도서관에는 재래식

도서와 함께 수백만 건의 전자도서 및 논문을 연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행정 및 강의동에는 영상회의실,컴퓨터강의실,원경강의실이 마련되어 있어

장차 세계 여러 나라와 학술 교류 협력을 할 수 있게 했다.무엇보다도 평양과학기

술대학교(PUST)는 설립과 동시에 북한의 정부로부터 준 외교관 기관으로 분류되어

교수들은 외교관 상점,식당,수영장,헬스,사우나,노래방 등을 사용할 수가 있다

(박찬모,2012).

앞에서 보았듯이 북한 정부가 국제 사회에서 누구나 안심할 수 있도록 북한 내각

의 결의 하에 평양과학기술대학교(PUST)설립 허가와 100만 평방미터의 대지를 등

기까지 하여 준 것은 북측 정부의 결의와 의지를 더욱 짐작게 한다.이것은 단순한

대학 건물을 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북측의 젊은이들을 국제화 시대에

알맞은 인재로 배양시켜 달라는 시대적 요청이 담긴 의미라고 볼 수 있다.

(3)평양과학기술대학교(PUST)SWOT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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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평양과학기술대학교(PUST)의 외부환경과 내부 환경의 강점

(Strength),약점(Weakness),기회(Opportunity),위협(Threat)의 요인들을 파악하여

북한정부와 국제사회 그리고 남측의 사회단체와 어떠한 교육 거버넌스의 모형을 취

하고 있는지 보다 쉽게 접근하기 위하여 SWOT분석도구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는 강점(Strength)인 부분으로서 북한은 뛰어나 학생들을 보유하고 있다.

평양과학기술대학교(PUST)는 개교당시 학부 100명과,대학원 60명이 입학하였는데

학부에 입학한 학생들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북한 명문

대인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등에서 2~3학년에 재학하다 편입한 학생

들이 대부분이다.따라서 입학 당시 이들의 전공분야의 성적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100% 영어로 진행되는 모든 강의를 소화할 만큼 뛰어난 영어실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평양과학기술대학교는 북한 정부의 신뢰를 받고 있다.북한 정부는 2012년

4월 故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을 맞아 국가 차원으로 많은 이벤트를 준비하였

다.이를 위해 건설현장 등에 김일성대,김책공대 등 모든 대학생은 1년간 수업을

폐지하고 공사현장에 투입되었지만 평양과학기술대학교(PUST)학생들은 수업 중단

없이 계속 수업을 하는 특권을 받아 북한 정부의 특별한 관심을 알 수가 있다.

두 번째는 기회(Opportunity)의 영역으로서 남·북 과학 외교를 통하여 한반도 통

일에 큰 이바지 할 수 있다.박찬모(2012)는 과학외교를 정치적 국경을 초월하여 과

학교류 협력을 함으로써 양국의 관계개선을 초래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공식,비공

식적인 학문적 정보와 연구성과 교류 협력이 주축을 이룬다 하였다.무엇보다도 냉

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의 민간 과학자의 상호왕래를 통한 우주선 공동 개발 연구는

과학 외교를 통해 세계 평화에 얼마나 큰 이바지를 한 지를 나타낸 대표적인 사례

이다.그리고 과학외교를 통하여 북한 경제의 자립을 도울 수가 있다.평양과학기술

대학교(PUST)에 설립된 학과는 남·북한 및 여러 나라들과 교류 할 수 있는 가능한

전기컴퓨터 분야,북한의 부족한 식량문제를 해결을 위한 농업생명 분야,그리고 북

한 사회가 이와 같은 사업이 재정적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금융경영학부

등은 북한 경제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실지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세 번째는 약점(Weakness)으로서 남한 학생 및 교수의 입학이 불가하다.평양과

학기술대학교(PUST)는 설립부터 평양에 위치한 대학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한국학

생의 입학은 불가능할 뿐더러 한국국적의 교수는 통일부가 방북을 금지하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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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Strong) 약점(Weakness)

-뛰어난 학생들을 입학

-북한 정부의 전폭적인 신뢰

-남학 학생입학 및 교수임용의 제한성

-교육기자재의 부족

기회(Opportunity) 위기(Threat)

-과학 교류 협력을 통한 한반도 통일

-과학 교류 협력을 통한 북한 경제 자립

-남․북 관계 및 국제관계 영향에 의한 불안성

-남한 정부 개입성의 부족

방북할 수 없고 오직 이중 외국국적을 가진 해외동포 교수만이 북한정부 허락 안에

가르칠 수가 있다.

그리고 교육기자재가 부족하다.교육기자재는 한국의 육로로 올 수 없는 상황이

기 때문에 대부분은 중국을 거쳐서 평양과학기술대학교(PUST)에 들어오게 데는데

이 또한 재정적인 문제나 시간적으로도 많은 난관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다.

네 번째는 위협(Threat)이다.평양과학기술대학교(PUST)는 남․북 관계 및 국제

관계에 큰 영향을 받는다.국내로는 평양과학기술대학교(PUST)가 양국의 관계 악

화 시 남한 민간제단의 지원 제약을 받으며,국외적으로는 2013년 5월 유엔안전보

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과의 은행거래를 차단하면서 송금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실정이다.

그리고 남한 정부 개입성의 부족하다.평양과학기술대학교(PUST)는 북한정부와

동북아교육문화협력 재단과 함께 설립한 대학으로 남한 정부의 개입은 2005년 통일

부 남북협력기금 지원(10)금 말고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표 Ⅳ-5>평양과학기술대학교(PUST)의 SWOT분석

남·북 과학외교는 이데올로기적 이념과 사상을 초월하여 양국의 교류 협력을 만

들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그래서 북한에 설립된 평양과학기술대학교

(PUST)는 남·북의 중요한 외교의 축으로 앞으로의 남·북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

로 이끌어 가며 뛰어난 학생들을 훌륭한 인재로 교육시켜 북한 과학기술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리라 기대한다.하지만 평양과학기술대학교(PUST)는 북한정부와 남한

민간재단이 설립한 사립대학이다.그래서 남한민간재단인 동북아교육문화재단은 남

한정부 도움 없이 북한 땅에 있는 평양과학기술대학교(PUST)와 꾸준한 협력을 구

축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다.무엇보다도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 시 재

정적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 학교를 운영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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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한교육 협력사례 시사점

북한은 6·25전쟁 이후 사회주의 체제유지를 위한 과도한 군사비 지출과 세계 자

본주의 흐름에 역행하는 경제체제로 인해 1990년 들어서서는 심각한 경제난을 겪게

되었다.제도상으로는 유아부터 고등교육까지 11년제 무상교육이라는 최고의 교육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나친 군사 유지비와 폐쇄적인 정치는 교육으로 하여금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였다.또한,교육재정이 확보가 되더라도 식량

과 의료 부족과 같은 외부적인 교육환경은 교사와 학생 그리고 교육 당사자들이 교

육에 참여하고 싶은 의지를 단절시켜버렸다.

이로 인해,국제사회와 NGO단체들은 경제난 이후 북한정부의 요구에 따라 부족

한 식량,생필품,보건 등을 지원하였고 구호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북한사회의 인

권,농업,보건 그리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의 현실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시작되었다.남한에도 북한의 실상이 알려지면서 다양한 북한지원 NGO 단체들이

생겨났고 기존의 시민단체들도 북한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나섰다.이러한 인도적

지원은 20여년이 지난 지금 남북한이 교류·협력을 유지하는데 있어 큰 의미 있는

일로 부각되고 있다.

북한 구조현황을 살펴보면,국제사회는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한 식량,건강 그리

고 위생의 지원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특히,유엔아동기금인 UNICEF와 WFP(유

엔세계식량계획)는 아동영양실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남한의 민간단체는 교육기자재 지원 사업,보건사업,그리고 고등교육

분야 학술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지원이라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제도상의 장애 요소가 놓여 있어 지원과 협력이 제한되어지는 문제점을 가

지고 있다.

향후 남한의 민간단체의 북한지원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첫째,교

육지원 사업은 북한 교육 당사들이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북한 교육지원 현

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효율적이고 공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교육지원 사업이 가능하면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분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대북사업이 주로 평양에 집중되어 더 열약한 조건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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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북교육지원은 평양 이외의 농촌지역,특히 동북 지역 등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셋째,북한 당국과 협조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개발역

량 신장에 기여하면서도,개발지원 자체가 북한 사회의 변화에 갖는 함의에 유의해

야 한다.그러므로 개발계획은 북한이 수립한 교육개발계획과 결합되어야 하며,북

한 당국과 충분한 합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그런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교육개발지원은 교육 인프라 구축과 같은 하드웨어 측면뿐만 아니라 교유과정

개발,교사와 교육행정가 교육,인적자원개발 같은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관심도

제고되어야 한다.북한 교육개발지원의 궁극적 목표는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북한

사회가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윤종혁,2007).

하지만 이러한 과제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북한교육협력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다

양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제시해준다.첫째는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북한과의 교육지

원 사업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의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

다.1990년 초반까지 북한과의 접촉이 가능한건 남한정부와 극소수의 NGO 단체였

을 뿐 북한사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극히 한정되어 있었다.

둘째,평양과학기술대학교 설립은 이념을 넘어서 남북한의 정부,NGO,그리고 국

제사회가 교육 거버넌스 바탕으로 설립된 학교로써 교육 네트워크 구축의 새로운

형태를 보여주었다.평양과학기술대학교는 북한의 침체된 사회에서 미래의 북한을

이끌어 가는 인재육성을 목표로 세워진 학교로 시민단체의 자금과 남북한 정부의

정치적 합의 그리고 국제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으로 지원되어졌으며 북한 학생뿐만

아니라 남한 학생과 교수도 입학 및 강단에 설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

다.아직까지 교육 거버넌스를 유지하는데 정치적·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부분이 존재

하지만 남북한이 공동으로 평양에 대학을 설립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

다.

셋째,국제사회와 NGO의 인도적 지원 사업으로 인해 북한의 교육실상을 파악하

여 체계적인 교육지원이 가능해졌다.사실 북한이 내비친 북한사회는 내면에 비춰

지는 현실만 알 수 있을 뿐 실제 모습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하지만 북한

의 경제난 이후 국제사회와 NGO 단체들의 지속적인 현지조사와 탈북자들의 현지

증언을 통하여 북한 내부의 현황을 조금이나마 파악할 수 있었고 주먹구구식의 지

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남북한의 교육 교류·협력은 10여 년 전부터 네트워크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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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왔다고 할 수 있다.다만 교육 교류·협력이 북한 지원에 많이 치우쳐져 있어 앞으

로의 교육협력은 남북한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하기를 기대하고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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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남북 교육행정체제 통합방안

1.통합의 기본방향

근본적으로 교육통합의 유형은 남북한 통일 유형과 상호종속적인 관계를 지닌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남북정권의 정치적인 성격 및 대북정책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어

져 왔다.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 전에는 대립의 관계를 유지해 오던 시기라 사회·문

화적으로 발전적인 교류 및 협력이 단기적인 형태로만 이루어졌지 그로인한 발전적

인 모습은 전무했던 기간이었다.그래서 사회 부분의 통합은 남북한 통일의 정치적

인 방향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하겠다.물론 교육과 같은 사

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통합을 위한 협력과 노력이 정치적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

요한 메커니즘이라고도 할 수 있다.하지만 남북한의 통일의 형태 즉,두 국가 중

한 나라가 주도권을 가지고 흡수통일을 만들어 갈 것인가?전쟁과 무력으로 상대

체제를 전복시키는 무력통일을 이룰것이가?아니면 점진적·단계적인 평화통일을 만

들어갈 것인가?등에 따라 교육통합의 방향과 유형이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교육통합의 유형을 논하기 전에 남북한 통일의 방법과 그 유형에 대하여

먼저 논의하고자 한다.기존의 남한의 통일방안을 살펴보면,1989년 노태우 전 대통

령이 발표한 자주·평화·민주 3원칙을 바탕으로 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하

면서 발전시켜왔다.김영삼 정부는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으로

보완·발전시켰으며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까지 보수와 진보 정부 모두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앞에서 말한 자주·평화·민주 3원칙은 통일의 전제조건하에 진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는데 자주란 우리 민족 스스로의 뜻과 힘으로 그리고 남북 간의 상호 협의를 통

해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평화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이나 무

력으로 상대방을 전복시켜서는 안 되고 오직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다.마지막으로 민주는 통일은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이루어

지는 민주적 통합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3원칙을 바탕으로 양현모 외(2002)는 ① 화해·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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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② 남북연합단계 ③ 통일국가단계에 따라 통합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첫째,

화해·협력단계는 남북한이 상호 신뢰 속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함으로써 화해적 공존

을 추구하는 통합단계이다.앞에서 살펴본 기능주의 통합이론에서 보면,남북교육 교류·

협력은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정치적인 분야로의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사실 남북은 지난 60여 년 동안 극단적인 이념 대립 속에서 역사,언어,문화,가치

관,사고방식에서 이질화 되어 왔다.이러한 상대적 생활과 교육은 제도의 변화와 정치적

인 압박으로 순조롭게 통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념,문화,사상,가치관

등 민족의 정신적인 면을 내포하고 있는 교육의 교류·협력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남북연합단계는 남북한이 2체제·2정부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이념과 체제의 차이

와 이질성을 인정하고,남북한의 여러 사회공동체를 형성·발전시키는 과도기 체제라고 할

수 있다.이 단계는 남북 간의 합의에 따라 법적·제도적 장치가 체계화되어 남북연합 기

구들이 창설·운영 되게 된다.장명봉(1989)은 남북연합단계를 통일된 민족국가의 형성에

이르는 과도기 동안 남북한 간의 민족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경제적 민족공동

체 형성을 그 목표로 하며,남북한 간의 민족공동체 의식의 회복,공동생활권의 형성,통

일국가 형성을 위한 조직과 기능을 갖는 과도적인 협의체의 성격을 갖는다 하였다.앞에

서 살펴본 부분적인 연방주의 통합이론에서 보면,남북이 두 개의 교육 체제를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가능한 교류를 준비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화해·협력단계는 쌍방향적인

교류보다는 남한에서 북한으로 향하는 일방적 교류라면,남북연합단계는 양체제간의 교

류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통일국가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남북교육통합이 제도적,법

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기구 및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통일국가 단계는 통일부에서 정의하기를 남북연합 단계에서 구축된 민족공동의

생활권을 바탕으로 정치 공동체를 실현하여 남북 두 체제를 완전히 통합하는 것으로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단일국가로의 통일을 완성하는 단계이다.즉,남북 회의대표

들에 의해 마련된 통일헌법에 따라 민주적인 선거에 의행 통일정부,통일국회를 구성하

고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함으로써 1민족 1국가로의 통일을 완성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통일 국가는 과도기를 거쳐 통합된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시기로 교육통합으

로 오랜 분단의 민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며 하나의 통합이 지속되도

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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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유형은 별도로 정의된 것은 없지만 과거 분단국의 통일 사례와 현재

남북관계를 토대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첫 번째 유형은 북한사

회의 붕괴로 일방적으로 흡수 통일방식이다.이는 서독이 동독을 통일하는 과정으

로 한 지역의 정권·체제·국가 자체가 동시적으로 소멸하여 자생적인 존속능력이 없

을 경우 다른 한 측이 이를 흡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통일형태를 의미한다.현재

북한사회의 체제불안,경제적 빈곤 등의 문제를 지켜볼 때,북한체제붕괴로 흡수통

일의 상황을 배제할 순 없지만 독일의 사례를 살펴봤듯이,40년 가까이 이질화된

두 사회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이 동화되지 못한 체 구심력을 잃은 동독인으로 통일

독일 사회에 살아가는 사회적 현상들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따라서 흡수통일 또

한 예측하고 준비해야겠지만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어 통일을 위한 남북한

에는 바람직하지 않는 통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두 번째 유형은 북한체제의 내분과 연계된 무력형 통일로서 남북이 가장 피해야

할 통일 유형이다.역사적으로 볼 때도 북한은 꾸준히 전화통일로 남한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은 3년 내 무력통일을 이루겠다고 수시로 공언하

고 있는 바이다.무력형 통일은 북한의 내부적 위기가 가속화되어 북한의 군부와

강경파들이 정치체제의 전면에 등장함으로써 국내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국지전 혹

은 전면전을 감행하는 경우인데 무력통일의 사례로 배트남을 살펴보면,북 배트남

은 남 배트남을 사회주의 체제로 무력통일을 이루었지만 주변국들의 끊임없는 전쟁

과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해 배트남은 최빈국으로 추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북

한이 무력통일의 바램을 버리지 않고 적화통일의 야망을 끝까지 지켜 나간다면 전

쟁 후 한반도는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세 번째 유형은 남북통일을 다루는데 있어 가장 고려해야 할 남북한이 이해와 협

력을 바탕으로 한 점진적 평화통일 방식이다.점진적 평화 통일은 북한체제의 내부

붕괴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그 예방적인 조치로서 남북한 사이의 신뢰구축이 이루어

지고 잠정적인 평화공존체제가 구축되는 경우를 상정한다.무엇보다도 분단된 민족

이 통일을 이루는 것은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통일은 양측의 합의에 의해 평화적으로 달성함으로써 민족의 자존심

회복과 함께 통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보다 효율적인 정치,경제,사회,문

화를 창출할 수 있는 통일의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상과 같은 통일 유형들은 북한의 변화방향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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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법 교육체제 통합형태

흡수통일 남 혹은 북의 우위적 교육통합

무력통일 남 혹은 북의 일방적인 교육통합

평화통일 상호보완적 교육통합 or 제3의 형태 교육통합 

한이 끝까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체제가 붕괴될 때까지 폐쇄적인 정책을 고수

할 경우,첫 번째인 흡수통일의 유형이 적용될 것이고,북한이 개혁을 거부하고 체

제위기가 심화됨으로써 대남도발을 감행한다면 무력통일로 이루어질 것이다.그리

고 북한이 남한과의 협력과 교류를 통하여 체제의 문을 개방한다면 점진적 평화통

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위의 3가지 통일유형 중 가장 현실성이 있고 남북한

이 추구해야할 통일 유형이 점진적 평화통일 이라 할 수 있겠다.따라서 이 연구에

서는 점진적 평화통일 유형을 전제로 하여 교육통합의 방향과 과제를 논하고자 한

다.

<표 Ⅴ-1>교육체제 통합형태

※ 출처:윤종혁 외(2007)에서 재구성함.

남북한 교육통합을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어 새로운 설계와 보완적 설계 두 가지

방식을 볼 수가 있다.새로운 설계는 기존 남북한의 교육제도,행정과는 별개로 제

3의 교육체제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이러한 설계는 북한이 남한의 교육방식을 따

라야 한다는 불만을 잠재울 수 있고,현재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남한의 교육을

개혁하여 새로운 교육체제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통일 후 남북한의 새로운 교육체제 창출은 예측치 못하는 남북관계에 있

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왜냐하면 통일 후 남북사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체제안정이기 때문에 남북한에 검증을 거치니 않는 제 3의 교육체제 도입은

남북한의 교육체제를 발전시키는 것 보다 큰 불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한의 교육체제는 새로운 교육환경에 맞게 교육체제를 보완적

개편하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남북한 통일유형을 남북한 간 교류·협력을 통한 점진적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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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상정하여 남북한 교육행정모형을 상호보완적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교육통합의 방향은 남북한의 통일 방법에 따라 좌우될 것이며,통일 방법에 따라 교육

통합의 형태도 달라질 것이다.통일 방법에는 흡수 통일과 상호 협의적 통일이 존재하는

데 북한이 주도가 된 통일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극도로 낮으며,남한이 주도한 흡

수 통일의 형태 또한 통일독일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통일 이후 예상치 못한 사회적 문제

점을 야기할 수 가 있다는 어려움이 있다.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양현모 등(2002)에서 제

시한 점진적 통일 단계인 ① 화해·협력단계 ② 남북연합 단계 ③ 통일국가 단계를 바탕

으로 교육통합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해 나갈 것이다.

교육행정체제 통합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첫 번째 단계는 화해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교육행정체제 준비 단계이다.실지적인 교육행정 통합보다는 교육 교류·협력

을 통하여 교육행정 통합의 발판을 마련하는 단계이며 두 번째 단계는 교육행정체제 연

계단계로서 정치적 협력을 바탕으로 제도적으로 교육 통합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교육행정체제 통합단계로서 이 단계는 남북한이 중앙교육행

정과 각 지방교육행정을 구축으로 하나의 통합된 교육행정체제를 유지하는 시기로 구분

하였다.

2.교육행정체제 통합 방안

가.교육행정체제통합 준비 단계

남북 교육행정체제 통합의 첫 단계는 준비 단계로서 교육의 화해와 협력을 바탕

으로 진행되어야 한다.이 단계는 거시적 단계로서 남북한이 교육 교류·협력을 통하

여 냉정구조의 산물인 적대와 불신,대립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신뢰 속에서 남북교

육행정 통합의 발판을 마련하고 화해적 공존을 추구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신

현석,2005).즉,남북한이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분단 상태를 평화

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서로간의 적

대감과 불신을 해소해 나가는 단계를 전제로 한다(박영호,박종철,1993:137).교육

행정체제 준비 단계에서 교육행정체제의 통합은 ‘1민족 2국가 2체제’유지를 상정하

기 때문에 사회·문화·교육적 측면에서 상호보완적 체제 수렴을 통해 이질성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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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동질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그리고 통합의 원칙으로는

일방적 흡수나 평균적 결합보다는 협력을 통한 발전적 통합을 견지해야 한다(민족

통일연구원,1994).

현재 남북한의 교육행정체제 준비 단계는 부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실정이

다.인적교류로는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해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남북교육자 상봉

모임,북한 태권도 시범단 방한 지원,남북체육교류협의회 북한청소년축구대표팀 방

한 등을 들 수가 있다.사회문화 협력으로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김일성종합대

학 도서관 현대화 사업,겨레말 큰 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

본부의 남북공동학술토론회,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북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교육 사업 등이 있으며,인도적 지원 사업으로는 한국구제보건의료재단의 북한 의

료인 교육훈련사업,굿네이버스의 건강증진 및 질병퇴치사업 지원,남북나눔공동체

의 영유아 이유식 생상지원이 이루어져 왔다.

사실 남북한 교육행정 협력·교류는 다른 분야처럼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에 있다.따라서 통일 후 남북한 교육행정의 완전한 통합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점

진적이고 기능주의의 명제인 비정치적인 것으로부터 정치적인 영역으로 확대해 나

가야 한다.교육행정을 전적으로 비정치적이라고 하기 어렵고 반대로 정치적이라고

하기도 어렵지만 비정치적인 교육행정 화해·협력단계로 시작하여 정치적인 교육 분

야로 발전해나가야 한다.이러한 조건으로 교육행정체제 준비 단계에 교육행정의

통합은 크게 3가지의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남북한의 교육행정체제의 이해를 위한 상호간의 교육행정체제 현황파

악이다.교육행정 통합을 위하여 남북한의 교육행정체제를 사전에 충분히 조사·연구

하여 현황을 철저히 파악해야한다.무엇보다도 북한 교육행정조직의 역할과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해야하는데 이는 남북한 교육행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하여 통

합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남북한의 교육행정 체제에 대

한 사전 연구를 통해 통일 이후 교육행정 통합 작업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

여야 한다.

두 번째로는 남북 교육행정체제 교류·협력을 위한 남북 교육행정 공동연구 및 학

술발표이다.북한의 교육행정체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남북

한 간의 지속적인 학술교류의 장이 필요하다.남북한은 지난 60년 동안 학술적 교

류가 끊어진 상태로 탈북자의 증언이나 불확실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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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져 북한교육행정 실상과 다른 경우를 볼 수가 있다.따라서 지속적인 학술교류

는 양 교육행정체제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을 위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교류이다.

세 번째는 남북 교육관계자의 상호 방문 및 인적교류가 필요하다.남북 교육관계

자들의 상호교류는 양 체제간의 차이점을 몸으로 인식함으로써 교육행정 통합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질감을 줄일 수 있다.또한 남북 학생들의 인적교류를 통하

여 잠재적으로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다.지금의 학생들은 실지적으로

통합된 남북한에 살아가야 할 주역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양 국가 간의

잘못된 지식과 이해를 줄여나가는 것이 남북한 통합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남북한 화해·협력 단계에서의 비정치적인 교육행정의 교류는 정치적인 교

육행정 통합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 할 수 있겠다.무엇보다도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서 서로의 이질감의 격차를 줄여나가고 차이점을 이해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

어야 할 것이다.

〔그림 Ⅴ-1〕 교육행정체제 통합 준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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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교육행정체제 연계 단계

남북 교육행정체제 통합의 두 번째 단계는 교육행정 연계단계이다.이 단계는 비

정치적인 분야를 넘어선 정치적인 분야로서의 통합을 의미하는데 실질적으로 남북

통일국가로의 전 단계로 교류·협력을 통해 신뢰구축,평화공존이 정착·제도화된 상

황에서 남북한이 통일국가로 탄생할 때까지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준비하는 시기

를 배경으로 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이에 따라 남북연합단계에서 교육은 단순한

교류·협력의 추진을 넘어서 부분적으로 남북 교육제도가 연계되어 운영되고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연구하여 합의하는 수준까지 통합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신현석,2005).

교육행정체제 연계 단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한 정부,민간단체,그리고 국제

사회와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교육 거버넌스 관계는

남한과 북한정부,민간단체와 남북한정부,그리고 국제사회 및 국제기구와 남북한정

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다.남북연합단계에서의 교육네트워크의 관계는 다음과 같

다.

1)남한정부 ⟵⟶ 북한정부

교육행정체제 연계 단계는 정치적인 통합으로 전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무엇보

다도 양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또한 연계 단계에서의 교육

행정 연계는 초기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남북교육행정 통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 정부는 첫 번째로 남북 교육행정체제 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교육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남북 공동 교육기구는 실질적으로 통일 이후 중장기 계

획과 단기 계획을 세워 교육 교류 및 발전 사업을 추진하여 정치적 합의 안에서 교

육행정체제 및 제도를 연구하고 적용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두 번째로는

남북 각 지방별 자매결연 및 개별 기관 수준에서의 독자적인 상호협정이 필요하다.

이는 남북한이 중앙집권적 수준뿐만 아니라 지방교육행정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공

통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교육행정 통합 이후 발생할 문제점을 최소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이는 통일 이후 남북한 교육행정체제 또한 중앙집권교육행정에서

분권화되고 교육의 역학 분담으로 하는 특징을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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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한 북 한

서울 교육청 ↔ 평양

경기도 교육청 ↔ 황해도

강원도 교육청 ↔ 함경남도

충청남도, 북도 교육청 ↔ 평안남도

전라남도, 북도 교육청 ↔ 평안북도

경상남두, 경상북도 교육청 ↔ 함경북도

<표 Ⅴ-2>남북한 교육행정 자매결연

2)남북한정부 ⟵⟶ 민간단체

교육지원을 넘어서서 이후 중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는 교육협력

사업으로 확대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면서 관련분야의 협력

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및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교

육협력 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민가단체의 교육협력 기구의 역할은 다음과 같

이 특징지을 수 있다.

첫째는 통일 이후 남북한 교육행정체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북한 지역

의 학교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둘째는 교육행정체제 준비 단계에

서의 교육 지원의 수준을 넘어선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진행하여야 한다.셋째는

시민들을 위한 지속적인 통일 교육과 세미나를 개최해 북한에 대한 오해와 반감을

축소시키고 교육통합에 있어 남북한이 하나의 교육체제에서 교육받는 환경을 조성

해야 한다.

3)남북한정부 ⟵⟶ 국제사회 및 국제기구

남북한 교육행정체제 통합에 앞서 북한은 오래된 경제난에 의해 무상교육의 체제

에도 불구하고 책상,수업교재,노트 등 교육기자재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않아 학교에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또한 영양실조 및 위생과 같

은 외부환경 요인에 의해 교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문제점

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행정 통합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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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따라서 UN이나 UNESCO와 같은 국제기구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남북

한 정부와 시민 단체의 한계에 부딪친 지원에서 벗어나 북한 교육외적 환경의 지원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Ⅴ-2〕 교육행정체제 연계 단계

다.교육행정체제 통합 단계

남북 교육행정체제 통합의 셋째 단계는 통일국가로서 교육행정통합이다.이 단계는 남

북연합단계에서 구축된 민족공동의 생활권을 바탕으로 남북한 두 체제 기구와 제도를 완

전히 통합하여 정치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으로 ‘1민족 1국가’의 단일국가 통일을 완성하

는 시기를 배경으로 기능한다(신현석,2005).무엇보다도 통일국가단계는 경제·사회 문화

공동체 형성에 이어서 정치공동체까지 형성이 됨으로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

치적인 걸림돌이 해결되는 시기이다.이 시기의 교육통합의 모습은 남북연합단계에서부

터 연구한 표준교육제도를 검토·보완하여 시행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표준교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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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최영표 외,1993).통일국가에서 남북교육행정 통합은 크게 3

단계별로 볼 수가 있는데 각 단계별 구축으로는 중앙교육행정조직과 지방교육행정조직

구축으로 볼 수가 있다.

(1)중앙교육행정조직

통일국가로서의 교육행정조직 구축은 새롭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나 여건에

적합한 교육행정조직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은 엄청난 노력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실

현가능성이 약하다.따라서 남한의 교육행정조직을 모체로 하여 운영하되 두 체제의 통

합으로 인한 여건의 변화를 수용하여 조직을 신설하거나 변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따

라서 중앙교육행정조직 구축의 방향은 크게 3가지 방향들이 도출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북한의 중앙교육행정체제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북한의 교육정책의 수

립과 총괄적 지도는 최고인민회의,조선노동당,국방위원회에서 통제한다.따라서 북한의

3권을 장악하고 북한 사회주의체제 및 독재체제를 유지하였던 기관들이 폐지가 되어야만

중앙교육행정통합을 이룰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북한의 교육정책의 총괄 기관인 교육성은 남한의 교육부 소속으로 편입되

어 통일 남북한의 교육행정체제의 운영 목적과 이념을 통합시키고 남북한 통합 교육행정

체제를 적용을 시켜야 한다.통일 이후 북한교육을 담당하던 교육성을 바로 폐지시켜 남

한의 교육부만으로 남북한 교육행정체제를 유지할 순 없기 때문에 교육성을 교육부 소속

으로 이전시켜 북한교육이 안전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때까지 북한의 교육성은 정치적 관

여를 배제한 교육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 교육행정체제를 위한 교육공무원제도를 재정립함으로써 적절한 인적

배분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북한지

역의 교육공무원 행정인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이다.북한지

역 교육공무원들의 반발과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사

선정 및 재교육이 있어야 한다.그리고 남북한이 통일되었을 때 교육행정 통합을 위해서

는 남한의 교육공무원들이 북한 교육성에 파견하여 체제전환 업무와 교육행정 업무를 수

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따라서 통일국가에서 교육행정통합의 과도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통일 교육행정요원을 선발하여 양성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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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교육행정조직

북한은 지방교육행정은 중앙노동당의 지시·감독을 받는 종적인 구조로 되어 있고 지시

사항을 충실히 수행해야만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남북한의 지방교육행정체제 통합은 지

방교육행정체제 성격에 맞게 자율성과 자주성 그리고 지역성이 중점이 된 조직으로 남북

지방교육행정조직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통일국가 지방교육행정조직 방향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자율성이 겸비된 지방교육행정조직 구축이다.북한의 지방교육행정은 지시·

감독의 성격보다 사찰하고 통제하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북한의 지방교육행정의 자율

성의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남북교육행정 통합은 각 교육청이 자율성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북한의 도당 교육부,시·군당 교육부를 해체하고 지

역 교육청을 신설하여 도교육청 산하의 교육청으로 편성하도록 한다.이는 통일국가에서

의 지방교육행정체제는 과도한 중앙집권화와 당적통제를 제거하고 행정업무의 과감한 위

임과 자율성을 부여케 하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는 자주성이 겸비된 지방교육행정조직 구축이다.통합 단계에서의 남북의 교육

행정체제는 일반 행정과 정치적 이용으로 부터 완전히 배제되어야 한다.또한 지방교육

행정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북한교사의 재교육,교사의 학생 관리와 교육내

용에 대한 교육행정기관의 권력적 개입의 배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는 획일화된

중앙교육행정의 일방 통행적 교육정책의 수립의 권한이 지방교육행정체제로 분산될 필요

가 있음을 의미한다.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지역의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교육위원회 위

원 등의 공선제가 실현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지역성이 겸비된 지방교육행정조직 구축이다.통일국가에서 편성된 지방교

육행정조직은 표준형 교육제도에 근간을 두되,다양성을 보장하는 체제를 수립하도록 하

여야 한다.통일 이후 표준형 교육행정 체제를 마련하여 순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통일이후 남북 지방교육행정체제는 획일적으로 경직되게 구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지역의 실정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무엇보다도 북한지역은

낙후된 교육시설과 외부환경 요인 때문에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완벽한 체제가 갖추어

졌다고 해서 북한 지역의 교육 정상화가 이루어지긴 힘들 거라 예상한다.그래서 빠른

정상화를 위해 남북연합단계에서 자매결연으로 맺은 지역별 교류는 한 단계 더욱 발전하

여 상호 인적·물적 지원이 원활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82 -

〔표 Ⅴ-3〕 교육행정체제 통합 단계

Ⅵ.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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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는 북한의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핵실험,장석

택 숙청,서해 NLL침범 등 북한에 관한 부정적인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되면서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증감되었다.하지만 분단 70년 동안 북한 위협에 관한 소식은 남

한 사회에 안전 불감증을 안겼으며 이러한 현상은 남북의 평화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다

시 한 번 재기되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드레세덴 공과대학에서 남북 평화통일을 위한 3대 제안을 발표하였는

데 첫째는 남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적 해결 두 번째는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

생 인프라 구축 세 번째는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이다.이는 역대 정부의 노선과 같

이 통일은 평화통일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변함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하지만 이처럼 남북의 통일 정책은 각 국의 만족감을 위할 뿐 양국의 동의와

호응을 얻지 못한 체 두 나라의 정치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이

중단된 사태에 이르고 말았다.

연구자는 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교육행정 통합방안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남북 정

치적인 상황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비정치적인 부분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했다.따라서 이 연구는 통일 후 남북교육행정 통합방안을 3단계인 비정치적인 부분에서

시작하는 화해·협력단계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의 통합을 이끄는 남북연합단계 마지막으

로 1국가 1체제를 유지하는 통일국가 단계로 설정하였다.

통일 후 교육행정 통합방안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독일의 사례와,남북교육의 비

교 그리고 북한 교육협력의 사례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독일은 분단된 국가들

중 가장 모범적인 통일을 이룬 국가로써 남북한이 가야할 길을 잘 보여주고 있다.동독

은 서독에 흡수된 체 통일이 진행되었지만 그 과정은 갑작스러운 통일이 아니라 충분한

협력과 교류가 있었던 통합임을 알 수가 있었다.하지만 서독위주의 통일은 동독 주민의

반발을 불러왔을 뿐만 아니라 열등감과 같은 괴리감이 깔린 의식의 차이 등 다양한 사회

적 문제도 발생하였다.또한 동독 교육공무원의 충분한 인력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도 발생하였다.이러한 문제점은 남북한 교육행정통합을 준비하면서

꼭 한번 되짚어 봐야할 문제임은 틀림없다.

남북한 교육체제에도 상당한 차이점을 발견하였지만 공통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남북한은 서로 상이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교육이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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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졌지만 민족의 뿌리인 지·덕·체와 같은 도덕규범의 강조는 부분적으로 비슷함을 알

수 있었다.또한 북한의 12년 무상교육 제도는 통일 후 남북한의 교육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무엇보다도 북한은 그 성격은 다르지만 교육행정체제에서 중앙교육행정체제

와 지방교육행정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남한의 교육행정과도 비슷한 면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남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도 꾸준한 교육협력을 진행하고 있다.국제사회는

UN과 UNESCO와 같은 국제기구가 인도적 차원에서 학교설립,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남한도 평양에 과학기술대학교를 설립하여 실지

적으로 북한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갈 인재를 양육할 교육협력을 진행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이것은 또한 남북한 정부 시민단체와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교육협력으로서 긍정적인 남북 교육네트워크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하

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독일사례와 남북한의 교육비교 그리고 북한의 교육협력 사례를 바탕

으로 통일 후 남북한의 교육행정체제 통합방안 방향을 3단계로 제시하여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여 교육행정 통합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그러

나 이 연구는 통일과 교육행정 전체 부문 전체를 다루지 못하고,교육행정 통합의 방향

만 살펴보는데 그쳤다는 한계가 있고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평화통일이라는 낙관적인 견

해에 입각하고 있다는 제약이 내재하고 있어 향후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이 연구는 교육행정의 통합의 큰 방향을 제시한 연구이므로,교육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교육 재정과 법률 통합에 대해 다루지 않아 연구 결과를 교육통합에 제시하기에

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그러므로 향후 연구는 교육통합에 있어 재정조달 방법과 법률

통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이 연구는 기존의 3단계의 통합방안을 바탕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교육통합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어 기존의 연구와는 큰 차별성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그러므로 향

후 연구는 통합 3단계 방안이 아닌 새로운 통합모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북한교육에 대한 조사는 문헌연구와 기존의 연구된 자료를 활용한 연구이기 때

문에 북한교육의 현실적인 상황을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그러므로 향후 연구는 교

육에 종사한 탈북자를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하여 보다 심층적인 북한교육의 현실

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 85 -

따라서 이러한 한계와 제약을 벗어나 다음 연구는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다차원적인

분석틀을 통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교육행정통합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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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ParkGeun-hyevisitedAmericaandshowedherintentiontobuild

PyeonghwaParkintheDMZ,thesymbolofKorea’snationaldivision,inorder

toconvertthemostdangerouszoneintheworldintothemostpeacefulplace.

AndinMarch,2014,sheunveiledher‘DresdenUnificationVision’inGermany

and presented concrete measures for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However,suchpoliciesofhershavenotgainedanypositiveresponses

from NorthKoreaatall.

This means thatevery policy fornationalunification should be prepared

throughreconciliationandcooperationbetweenthetwosystems.Forinstance,in

Germany,theydidnotprepareforanysocialproblemsregardingthecostof

unificationtobeincurredintheprocessofintegrationbetweenEastand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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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ortheirawarenessofdifferencecausingasenseofdefeatandsense

ofinferiorityresultedfrom thedifferenceoftheirlivingconditions.

EvenifNorthandSouthKoreabecomeunifiedlikeGermany,theproblems

thatmayoccuraftertheunificationwouldbegreaterthaneithertheconflicts

thatNorthandSouthKoreahavebeenexperiencingbeforetheunificationorthe

problemsthatGermanydidexperiencethen.Itisbecauseithasbeenalready60

yearssinceKoreawasdividedintoNorthandSouth.Duringthisperiod,North

andSouthKoreahavebeenexhibiting somuchdifferenceandheterogeneity

betweenthem intermsoflanguage,society,culture,economy,orhistorythough

ithasbeenonenation.Withoutsolvingtheseproblems,itwouldbehardto

realize nationalreunification.And even ifwe can achieveunification,itis

expectedthatthesocialproblemsorcostofunificationresultedfrom thatwould

beevengreaterthanthoseofGermany.

Withinthiscontext,wecanseethatunificationpolicyshouldbetheonethat

cancopewith thosesocialproblems,anditshouldbebasedon educational

integration.Educationistheareathatispoliticallyneutralandfuture-oriented

and can beaccompanied by peace.And through cooperation foreducational

integration,wecansolveproblemsthatcannotbeeasilysettleddownpolitically.

Asamatteroffact,research hasbeen diversely conducted foreducational

integration to cope with unification;however,ithas hardly dealtwith the

integration of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system which is practically

importantand has ended up being temporary research though ithas been

attempted.

Therefore,thisstudy aimstofindoutwaystobuild aNorth andSouth

Korean educationaladministration system aftertheunification.Forthis,the

researcherexaminedGermany’scasesforintegration,comparedNorthandSouth

Koreaneducationsystems,andinvestigatedthecasesofcooperationbetween

them inordertousethedataforanalysistoprovidemeasurestointegratetheir

educationaladministrationsystems.

And the study has found out ways to integrate their educ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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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onsystemsasfollows:first,asasteptopreparefortheeducational

administrationsystem basedonreconciliationandcooperation,itisneededto

figure out the current status of North and South Korean educational

administrationsystems.Torealizeit,itisnecessarytoconductjointresearch

andholdconferencesregarding theireducationaladministration systems.And

thoseconcernedineducationinNorthandSouthKoreashouldvisiteachother

andpromotepersonalexchangesaggressively.

Second,asasteptoconnecttheireducationaladministrationsystems,itis

necessarytobuildeducationalgovernance.Regarding theform ofeducational

governance,wecanattaineducationalcooperationwithNorthKoreapolitically

by building North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and North Korean

government’s educationalorganizations,installing North and South Korean

government’sandprivateinstitutions’organizationsforeducationalcooperation,

andalsoachieving cooperationbetweenNorthandSouthKoreangovernment

andinternationalorganizationsfortheenvironmentofNorthKoreaneducation.

Third,itisasteptointegratetheireducationaladministrationsystemsasa

unifiednation.Inthisperiod,thetwosystemsofNorthandSouthKoreaform a

complete education community and have both centraland localintegrated

educationaladministrationsystems.Aftertheabolitionofdictatorialgovernment

inNorthKorea,thecentraleducationaladministrationsystem willmaintainits

educationalfunctionandcontinuetoperform NorthKoreaneducation.Andby

reestablishingthepubliceducationalofficialsystem,itisneededtoshortenthe

periodoftransitiontointegratetheireducationaladministrationsystems.And

thelocaleducationaladministrationsystem shouldbebuiltinahorizontal,nota

longitudinalstructurebysecuringeachprovince’sautonomy,independence,and

reg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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